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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 연구는 미디어의 발달과정에 따라 유럽 사회의 변화와 발달과정을 추적하는 연구인데, 역사

적 접근방법을 통해 미디어의 발달과정 속에서 금속활자에 의한 활판인쇄술의 발달이 미디어의 

등장과 미디어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측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중세 유럽에서의 인쇄술의 

발달이 가져온 사회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발전된 미디어의 힘이 유럽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왔는

지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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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먼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어떻게 금속활자를 개발하고 인쇄기술을 발전시켰는지를 

먼저 규명하게 될 것이며, 금속활자에 의한 활판인쇄기술이 어떤 대중적 미디어를 출현시켰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엔 그러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

작된 종교개혁의 시작과 맞물림으로써, 종교개혁의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는지를 규명

하게 될 것이다. 
유럽 사회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도시들은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지

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금속 활판 인쇄술의 도입이 가져다주는 부의 이익이 어느 정도 작용

했는지에 대해서도 규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독일 사회에서 활판 인쇄술의 적극적인 도입

이 종교개혁의 성공을 어떻게 가져다주었으며, 독일의 지역도시들을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하는 점

을 고찰해 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연구는 새로운 인쇄기술이 어떤 대중적 미디어를 탄생시

키고 종교개혁의 성공을 완성시키며, 유럽 사회 특히 독일 사회의 도시들을 어떻게 변모시키고 성

장시켰느냐 하는 점을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중세 유럽 사회에서의 인쇄 미디어의 등장과 변화의 시작  

   -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의 개발과 활판 인쇄술의 등장

독일의 동전주조 기술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에 의한 금속활자 인쇄기술이 

유럽사회에 등장하는 시기는 대략 1450년대 초반이다. 세계 3대 발명품(금속활자/나침반/종이) 가

운데 하나로 꼽히는 금속활자의 등장은 유럽 사회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금속활자

를 세계 처음 개발한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1377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속활자는 먼저 개

발했지만 크게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독일의 금속활자는 처음엔 기독교의 성경을 

찍어냈고, 다음으론 많은 일반 서적들을 인쇄해 냄으로써 유럽 사회 가운데 독일 사회에 가장 먼

저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일반 서적뿐만 아니라 한 장짜리 전단지를 비롯해 포스터, 삐라 및 팸

플릿 등이 활판인쇄술에 의해 전보다 빠른 속도로 인쇄될 수 있었다.
금속활자와 활판인쇄기를 개발한 구텐베르크는 원래 동전의 주조기술을 갖고 있던 금(金)세공기

술자였다. 구텐베르크가 굳이 왜 금속활자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는 확실치 않지만 금속 동

전의 주조기술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개발은 숙명적 필수 과업이라고 평

가된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업적은 동전 주조 기술과 활판, 그리고 목판인쇄기와 유성잉크의 사

용을 결합시켰다는 점이다. 그는 그래서 활자가 쉽게 깨지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합금방법을 사용

함으로써 활판인쇄기술을 혁신시킨 것으로 알려진다.1)

구텐베르크는 독일 마인츠의 조폐국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활자주조 기술을 창안한다. 마인츠

는 프랑크푸르트에 가까이 위치한 도시이다. 구텐베르크는 철로 만든 형틀 및 주조기를 쓴 덕분에 

수천 번을 주조해도 모양과 크기가 일치했다. 형틀이 망가지더라도 펀치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제

작이 가능했다. 인쇄기에서 조판과 활자에 서로 요철을 만들어 꽉 물리게 하는 방식을 썼으므로 

수백 장을 찍어도 활자가 밀리는 일 역시 거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량 인쇄가 용이하게끔 기

존의 포도주 기름 등을 짜던 압축기(프레스)를 활용한다. 활자 인쇄가 잘 되려면 충분히 압축하는 

1) 김영기 역,  데이비드 크롤리, 폴 하이어 저(2018).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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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필요했던 것인데, 현재도 신문과 언론을 『Press』라 칭하는 것은 이 구텐베르크 인쇄기의 인

쇄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2)

구텐베르크의 집안은 독일의 하급 귀족으로 마인츠를 통치하는 대주교 밑에서 동전을 찍어내는 

금속 세공 관리로 일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는 주물과 압축 등의 금속 세공 기술과 지식을 익혔

다. 당시 유럽에서는 교회와 세속 권력 간의 주도권 다툼이 있었는데, 세력다툼에서 지면 추방되

곤 했다. 구텐베르크의 부친도 세력다툼에서 밀린 것으로 전해지며, 슈트라스부르크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이때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1444년경 귀향하였다. 1448년 마인

츠에 인쇄소를 개업한 그는 가톨릭교회의 면죄부를 찍어 팔았다고 전해진다.3) 
이후, 구텐베르크는 고딕 활자를 사용하여 최초로 36행의 라틴어 성서, 즉 <구텐베르크 성서>를 

인쇄하였다. 1453년경 당시보다 작고 발전된 활자로 개량한 후, 2회에 걸쳐 42행의 구약성서를 인

쇄하였는데, 이 책에서 나타난 우수한 인쇄 품질로 인해 그는 호평을 받았으며 이것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4) 전반적으론 흑백 인쇄이지만 중간 중간에 붉은 색 계통의 단색 칼라의 문양을 새

겨 넣음으로써 인쇄품질의 수준을 높였다. 마인츠 시에 가보면 지금도 구텐베르크 박물관 안에 그 

당시 인쇄된 성경책들이 소장되어 있다.
구텐베르크는 1452년부터 약 3년 동안에 걸쳐 <구텐베르크 성서> 180부를 인쇄했는데, 필사본 

생산 속도와 비교하여 15배나 빨랐다. 구텐베르크 인쇄기는 인쇄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1분에 2~10
장 가량을 인쇄할 수 있다고 한다.  구텐베르크는 인쇄본 성서에 컬러와 그림 문양 등을 넣어 상

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었고, 거기에 삽화나 머리말 장식 등은 따로 필사의 과정을 추가했다고 전해

진다. 초판본 <구텐베르크 성서> 180부의 세부적 내용은 각각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5) 
현대 인쇄기와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인쇄기는 기술적인 면에서 크게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

렵다. 제본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으로만 비교해 보면 현대 기계식 인쇄기는 1분에 800~3,200장 가

량 인쇄할 수 있어 매우 빠른 셈이다. 어쨌든 구텐베르크 인쇄기의 속도는 필사에 의존하던 기존

의 방식과 비교하면 혁명적으로 빨랐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활자 인쇄술은 급속히 퍼져서 1450
년부터 1500년까지 50년 동안 10만 종의 책을 총 2,000만부 인쇄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이전 1,000
년 동안 출판된 책보다 더 많은 양이라고 한다.6)

Ⅲ. 활판 인쇄술이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

 
구텐베르크는 활판 인쇄술로 <구텐베르크 성서>를 대량 인쇄하여, 성직자와 지식인들만 읽을 

수 있었던 성서를 대중화시켰다. 당시 성서를 비롯한 책들은 필사본이라 수량이 적어서 가격이 매

우 비싸고 구하기가 힘들었지만, 활판 인쇄술이 서양에 등장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쉽게 책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대량 생산된 책 중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작품도 있었고 이것은 르네상스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 외에 활판 인쇄술은 나중 즉, 1600년

대 후반에 가서 대중 매체의 한 종류로서의 근대적 일간신문이 탄생하는 데에 기여했으며 종교개

2) 심길중 역, 어빙 팽 저(2002),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p. 37.
3) 김영기 역, 데이비드 크롤리, 폴 하이어 저(2018).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30.
4) Kovarik, B.(2016). 『Revolutions in Communicati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p. 45.
5) 심길중 역, 어빙 팽 저(2002),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p. 56.
6) 심길중 역, 위의 책,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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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의 성공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그림 1 참고).

<그림 1> 활판 인쇄술의 도입으로 인한 유럽 사회 변화의 큰 흐름

1517년 독일의 신학대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기 위해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Wittenberg) 성당 교회의 문에 붙였다. 이 글은 

활판 인쇄술에 의해 대량으로 인쇄되어 두 주 만에 독일 전역에, 그리고 두 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졌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논리를 널리 퍼트려 

종교 개혁의 불씨를 지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유럽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성경을 필사하던 시절

엔 가톨릭 기준 총 73권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 때문에 성경 1질 값이 집 10채 값에 해당했으므로, 
일반인들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또한 손으로 일일이 베껴서 만드는 필사의 특

성상, 오자·탈자 및 왜곡의 여지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을 바로잡고 정론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스도교가 체제의 중심이었던 중세였던 만큼 이런 '교회의 독점'은 교회가 교리를 자

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대량 인쇄술이 발

명되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보급되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종교인, 귀족만이 아닌 

시민들도 책을 가질 수 있다는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루터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의 젊고 개혁

적인 성직자들이 성경을 자국민의 언어로 번역해 출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도 자국어로 번

역된 읽기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기존의 교리해석을 반박하고 체제를 비판하기 쉬워지면서 기존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개혁의 성공에 큰 바탕이 되었다.7)

구텐베르크에 의한 활판 인쇄술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기존 가톨릭 체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

게 된다. 번역된 가톨릭 자체 공인 성경과 기도서 미사경본을 각 지방 성당에 대량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톨릭이 하나로 뭉치고,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효율적으로 개신교에 

반박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종교개혁의 대항세력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가톨릭 측과 개신교 측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간 전쟁을 하기도 했다. 

7) 김영기 역, 데이비드 크롤리, 폴 하이어 저(2018).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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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 종교 전쟁이라기보다는 양측을 지지하는 봉건 제국 왕들의 전쟁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개신교 신자 A가 성경을 근거로 가톨릭을 비판하고, 가톨릭 신자 B
가 성경을 근거로 개신교를 비판하는 식의 일이 가능해졌다. 인쇄술을 통한 책의 대중화가 그동안 

무지했던 민중의 지식수준 향상에 폭발적인 가속을 붙였기에 가능해진 풍경이다. 이런 것들이 인

쇄술 자체가 가져온 삶의 방식이다.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기는, 『종이』라는 미디어를 대량 생

산한 후에 대중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미디어로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것이다.8)

Ⅳ. 유럽 사회에서 금속활자 인쇄술이 가져온 4대 인쇄 미디어: 

책 / 삐라 / 포스터 / 팸플릿

 
인쇄술 발명 이전에는 필사를 통한 값비싼 방법을 써야 했다. 동일한 글씨체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고 결국 책은 돈 있는 자

들의 자랑거리 정도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1. 책(Book)의 양산

  인쇄술은 책 양산을 가능하게 하여 가격을 떨어뜨려 사람들이 지식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금속활자 발명 전 유럽에서 500~1400년대까지 필사된 책의 총량은 대략 10만 여권으로 

추산된다. 인쇄술 발명 후 불과 50년 사이에 유럽 전역에서 1,500~2,000만 권이나 되는 책이 생산

되었다. 이는 이전 인류가 생산한 책의 숫자보다 더 많은 양이다<표 1 참조>.

<표 1> AD 1500년까지 출판된 책의 총량 변화

유럽 사회에서 출판된 책의 총량 변화

AD  500-1450년 10만여 권 

AD 1455-1500년 1천5백만 권 ~ 2천만 권 

출처: Kovarik, B.(2016). Revolutions in Communicati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p. 45.   
   

8) 김영기 역, 데이비드 크롤리, 폴 하이어 저(2018).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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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국가명   인쇄된 도서 종수 

네덜란드 1,110 종

벨기에 1,268 종

이탈리아 10,557 종

독일 / 오스트리아 / 스위스 독일계 10,486 종

프랑스 / 스위스 프랑스계 5,437 종

스페인 / 포르투갈 1,107 종

영국 412 종 

<표 2> 유럽 각국의 출판현황(1500년까지)9)

출처:  I.S. Akcomak etc.(2014), “WHY DID THE NETHERLANDS DEVELOP SO EARLY? THE LEGACY OF 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 The Economic Journal, 126 (June), 821–860. 

구텐베르크 이전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내에 300권 정도만 소장되었다고 전해지며, 영국 캔터

베리 대성당 안에 2천권 정도 소장되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 1455년부터 1500년까지 단 45년간 

출판된 책이 1천5백만 권에서 2천만 권정도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양이 증가한 것이다. 출판의 

활성화는 바로 문맹률의 개선과 발전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중세 유럽 사회의 문맹률

구텐베르크 이전 90% 이상

구텐베르크 이후 50% 정도 

출처: Kovarik, B.(2016). Revolutions in Communicati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p. 46.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책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이전 같으면 수도원이나 부잣집에서

나 장만할 수 있었던 책들을 개인이 손쉽게 소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식의 전파가 급

속도로 빨라졌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철학이나 과학을 연구하고 발표 및 정리해서 출간하여 학

자 간에 새로운 발견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학문상의 '촉매 작용'이 활발해졌다. <표 3>에

서 볼 수 있듯이 중세 유럽 사회의 문맹률도 크게 개선되었다. 구텐베르크 이전과 이후의 문맹률

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삐라(Bill)의 등장

유럽 사회에서 책과 함께 등장한 것은 삐라(Bill)이다. 삐라는 처음에 책 광고의 수단으로 등장

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광고성 인쇄물이 바로 삐라(Bill)인 것이다. 책은 지식인을 위한 상품이

9) I.S. Akcomak etc.(2014), “WHY DID THE NETHERLANDS DEVELOP SO EARLY? THE LEGACY OF 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 The Economic Journal, 126 (June), 821–860. p. 834에 있는 도표를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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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문자로 된 책 광고물로서 삐라가 상용된 것은 유럽 사회의 변화를 의미했다고 봐야 한다. 
삐라의 어원은 라틴어 Bull(기록/인장)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로마나 독일 황제의 교서를 의

미하는 용어이며, 일반적으로는 도장을 찍은 문서나 공식적인 서류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세계 최초의 책 광고 삐라는 1466년 독일 슈트라스부르크의 하인리히 엔게스타인이 제작한 책 

광고 삐라를 최초로 인정하는 편이다. 영국 최초의 삐라는 윌리엄 캑스턴(Caxton)이 1477년 최초로 

<솔즈베리의 파이> 책 광고를 위한 삐라를 만들었다.10) 
삐라는 광고와 카탈로그(Catalog)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으며, 원래 카탈로그는 박물관이나 도

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나 물건의 제목이나 품목을 알파벳순으로 기록한 목록을 의미했다. 카

탈로그는 그리스어로는 ‘등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삐라의 내용은 주로 자화자찬이거나, 저렴

한 가격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초의 상품광고 삐라는 여성의 유행품인 비단양말 광고(1580년경, 파
리)였다. 위조 금화를 경고하고, ‘육식금하는 날을 지키자’는 공공성 삐라도 있었으며(1481년, 독

일), 영국 템즈강을 통행하는 배들에게 통행세를 징수하는 삐라도 있었다. 아폴로지(Apology설명/
옹호)삐라도 있었는데, 신발 등의 새로운 발명품과 유사한 모조품의 제작을 금지하는 성명서의 역

할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나중에 유럽사회의 발명 특허 보호법령의 효시가 되기도 한다.11) 

3. 포스터(Poster)의 등장

유럽 사회에 삐라의 후속타로서 포스터가 등장하게 된다. 포스터(Poster)의 어원은  ‘포스트(Post
기둥)에 뭔가를 붙이는 사람’ 이라는 뜻의 용어로서 포스터의 시작은 1481년 안톤 조르크가 독일

에서 위조 금화 제작을 경고한 삐라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최초의 포스터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

다. 1491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을 구하자는 삐라를 최초의 포스터로 보기도 한다. 1491년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만들어진 <기사와 결혼한 인어 아가씨 이야기> 책의 삐라에 본문의 삽화가 

그대로 나와 있어 이것을 포스터의 효시로 보는 견해도 있다.12)

4. 팸플릿의 등장

『팸플릿Pamphlet』이라는 말은 1세기에 『pamphila』라는 저술가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12세기에 『pamphilus』라는 라틴어로 된 시에서 시작되었다고도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인쇄술의 보급과 함께 종교 개혁가들이 선교의 수단으로 간단한 인쇄물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을 

‘flugschrift’라고 불렀다. ‘flug’는 ‘나는 것’ 또는 ‘날듯이 빠르게’라는 의미이고 ‘flugschrift’의 뜻은 

‘목적을 시급히 달성하기 위해 쓴 것’이라는 뜻이다. 주로 정치, 사상, 종교 등의 문제를 논쟁적 · 
설교적 · 묘사적 · 풍자적으로 취급한 내용을 뜻했다.13)

《영국의 팸플릿》 (1948)의 서문을 쓴 조지 오웰은 팸플릿을 “500단어나 1000단어로 된 것, 제

본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읽히는 수 페이지짜리 인쇄물” 이라 정의하였다. 
팸플릿은 초기에는 대중의 교화를 위한 종교적인 홍보물로 시작되었으나, 차츰 일반 대중의 읽

을거리로 발전하였다.14)

10) 강승구 외 역, 하루야마 유키오 저(2007), 『서양광고문화사』, (서울: 한나래출판사), p. 85.
11)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p. 90, 91.
12)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 89.
13)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 93.
14)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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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의 현대적 정의는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보다 넓은 범위의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인

쇄물’로서 오늘날에는 정치성을 띤 것과 함께 상업적인 PR을 위한 소책자로 인식되고 있다. 17세

기 초 유럽에서는 신문이나 잡지도 처음에는 팸플릿의 형태를 띠었다가 오늘날처럼 변형, 발전 되

었다. 어느 시대에서나 서민들에게 정치, 사회, 생활 등의 변화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쇄물을 이

용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팸플릿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영국에선 조합들이 이런 팸플릿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대의 상업조합이었던 『모험무역상회』가 대기업의 PR을 위한 

것으로는 세계 최초로 팸플릿을 발간(1601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나중에 팸플릿은 뉴스를 실은 신문으로 발전하게 된다. 유럽 사회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은 15세

기까지는 한 장짜리 필사본 신문에서 시작하여 금속활자에 의한 활판인쇄술 발달로 인해 몇 장짜

리 팸플릿 형태의 신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팸플릿은 유럽 사회에 근대적 신문의 형태를 갖

추게 되는 주요한 미디어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표 4> 종교개혁 직후 독일/스위스의 팸플릿 발행 현황(1517년-1530년)16)

도시 명   종교적 팸플릿 발행 종수      종교 성향 

아우크스부르크        123 종        가톨릭

슈트라스부르크         68 종      프로테스탄트

뉘른베르크         41 종      프로테스탄트

비텐베르크         40 종      프로테스탄트

취리히         33 종      프로테스탄트

바 젤         28 종      프로테스탄트

쾰 른         26 종        가톨릭

라이프치히         22 종        가톨릭

뮌 헨         14 종        가톨릭

출처: J. Rubin(2014), “Printing and Protestants: An Empirical Test of the Role of Printing in the Reform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2014, 96(2): 270-286.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발행을 이룬 미디어는 책

(Book)이라고 볼 수 있지만, 팸플릿 또한 많은 발행을 이룬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종교적 팸플릿

이 많이 발행된 것인데, 종교개혁 직후 1530년까지 스위스의 취리히와 바젤에서도 30여종의 팸플

릿이 발행되었음을 <표4>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가톨릭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들 특

히 요한 캘빈 같은 사람들이 스위스의 제네바와 취리히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팸플릿을 발행한 것

으로 판단되어진다.

15) 강승구 외 역, 하루야마 유키오 저(2007), 『서양광고문화사』, (서울: 한나래출판사), p. 95.
16) J. Rubin(2014), “Printing and Protestants: An Empirical Test of the Role of Printing in the Reform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2014, 96(2): 270-286. p. 274에 있는 도표를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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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교 개혁의 시작과 미디어의 발달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유럽 사회를 크게 변모시키는 모멘텀(momentum)
이 된다.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시대적 변화를 초래한 파괴력에 비해선 이미 유럽 사회에서

의 가톨릭의 병폐가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붕괴시켰다

고는 하지만, 교회 권위의 추락은 13세기 말 십자군 원정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또한 종교개혁의 결과로 세속적인 정치권력이 부상(浮上)되었다고는 하지만, 교권과 왕권의 구

분은 5세기 말 교황 겔라시우스 1세(Gelasius I)에 의해 이미 공식화된 바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갑작스런 새로운 흐름이라기보다 존

재하던 여러 균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17)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은 있었다. 사보나롤라가 대표적인데, 사보

나롤라(Girolamo Savonarola, 1452년-1498년)는 이탈리아의 도미니쿠스회 수도사이자 설교가이며 종

교개혁가이다. 사보나롤라는 설교를 통해 피렌체 시를 개혁하고, 민주정치를 실시하려고 했다. 또

한 당시 교황의 부도덕을 비난하고, 로마 가톨릭교회와 이탈리아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그는 교황에 의해 체되었고, 1498년 5월 23일 아침, 사보나롤라와 그를 따르던 두 명의 도

미니코회 수도사들이 시뇨리아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이때 그의 정치철학이 후대에 미칠 영

향을 예측한 사람들은 없었다. 누구도 그로부터 근대 민족주의 운동의 영감이 잉태되고,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의 개혁의 열정이 시작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18) 
얀 후쓰 (Jan Hus 1372-1415)도 보헤미아 종교개혁가(Bohemian  Reformationist)인데, 16세기의 루

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보다 앞서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투쟁한 보헤미아 

왕국(현재의 체코)의 기독교인들의 대표 주자이었다. 얀 후쓰는 루터의 개신교적 사상을 이미 충

분히 갖추고 로마 교황청과 대항했지만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교황청에 의해 화형에 처해 

지고 만다. 종교개혁에 실패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200년 이상 중앙 유럽의 역사적 발

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19) 
사보나롤라와 얀 후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공하고 이들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미디어가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1. 종교개혁의 성공 이유

첫째,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15세기 중엽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활판인쇄술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20)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의 사례에서 보듯,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로마 가

톨릭교회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쇄물이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유통되는 인쇄물의 

규모가 수백만으로 확대된 16세기 초, 그것도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이래 인쇄혁명을 주

도한 독일에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독일어로 번역 출판되어 15일 만에 독일 전역에서 읽

혀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즉 1517년에서 1520년까지 루터가 쓴 30종의 저술들이 30만 권 이상 

17) 김택현 역, 에드워드 H. 카 저(2015),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글방), p. 69.
18) 김택현 역, 위의 책, p. 69.
19) 김택현 역, 위의 책, p. 70.
20) J.E. Dittmar(2011),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nomic Change: The Impact of the Printing Pres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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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려나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작부터 그 이전의 위클리프(John Wycliffe)
나 얀 후쓰(John Huss)와는 다른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루터의 저술은 유럽 사회에서 베스트

셀러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루터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테스탄티즘에 관한 저술들도 활발하게 인

쇄되어졌는데, 특히 팸플릿과 기독교적 교리에 관한 인쇄물 또한 많이 인쇄되어진 것을 알 수 있

었다.21)

둘째로는, 많은 인쇄물, 특히 책과 전단지 혹은 팸플릿 등의 인쇄물들이 루터의 개혁사상을 전

파해주는 아주 중요한 미디어가 되어 주었다. 신학 교수였던 루터는 자신의 사상을 담은 책을 약 

3년 동안 30종을 출판했으며, 총 판매된 부수는 30만권이 넘는데, 다음 <표 5>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5> 루터의 저술과 활동 (1517년-1520년)

루터가 집필한 저술의 종  30종 (독일어 저술)

루터의 저술이 판매된 부수 총 30만 권

출처: Kovarik, B.(2016). Revolutions in Communicati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p. 47.

루터의 저술이 위와 같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럽 사회의 시민들이 루터가 집

필한 저술을 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보나롤라나 얀 후쓰의 종교개혁에 관련된 

저술은 남아있는 게 없다. 얀 후쓰는 루터보다 100년 전 사람이며, 사보나롤라도 50년 전 사람이

다. 사보나롤라는 금속활자의 활판인쇄술의 개발이후에 활동하긴 했지만 인쇄술의 지원을 받지 못

했다. 독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활동했던 이탈리아까지는 활판인쇄술이 빨리 전파되

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금속활자에 의한 활판인쇄술이 시작된 독일의 마인츠 시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루터의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은 더욱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다. 인쇄물이 성

행할수록 루터의 개혁적 아이디어가 시민들에게 빨리 어필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표 6> 프로테스탄티즘과 인쇄술의 발달과의 관계22)

인쇄술을 활발하게 진행한 도시들의 
프로테스탄티즘 수용 여부

마인츠로부터 가까운 도시들 0.33***

비텐베르크로부터 가까운 도시들 -0.08

 ***는 99% 신뢰도 수준을 의미함.

위 <표 6>에서 마인츠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개발하고 활판인쇄술을 시작한 도시이며, 비

텐베르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도시이다. 따라서 마인츠에 가까운 도시들은 활판인쇄

21) J.E. Dittmar(2011),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nomic Change: The Impact of the Printing Pres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 1164.

22) J.E. Dittmar(2011),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nomic Change: The Impact of the Printing Pres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 1164. 도표를 참고하여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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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시설이 들어선   
독일들의 10대 도시

1480년-1489년 사이 
출판된 도서 종수

  1530년 경 당시
도시들의  종교 성향 

 1600년 경 당시
도시들의 종교 성향

  쾰 른      441 종      가톨릭       가톨릭

  아우크스부르크      405 종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스트라스부르크      364 종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뉘른베르크      359 종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라이프치히      284 종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바 젤      266 종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울 름      144 종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스페이어      126 종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뤼 벡      126 종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루터의 개혁사상을 빨리 인쇄물로 만들어 전파함으로써 그 도시에 살고 있

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프로테스탄티즘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향이 높았다는 

해석이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비텐베르크는 비록 종교개혁이 처음 시작되긴 했지만 

활판인쇄술을 받아들이고 인쇄물 제작에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테스

탄티즘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뒤쳐졌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위의 디트마의 연구는 10년 뒤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증명된다. 뵈르너의 연구(2021년)에

서도 활판인쇄술의 채택과 시계를 채택한 도시들이 종교개혁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정도에 대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약 100년에 걸친 상관관계 조사에서도 95% 신뢰도 

수준의 상관관계가 측정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세 번의 조사에서 모두 다 상관성 30%를 넘고 있

는 것이다<표7 참고>.

<표 7> 1500년대 시계와 활판인쇄술을 받아들인 도시들의 프로테스탄티즘 수용과의 상관관계23)

1530년대 1560년대     1600년까지

마인츠에서 가까운 
도시들의 수용여부

    0.33***     0.42***     0.36**

 ***는 99% 신뢰도 수준이며, **는 95% 신뢰도 수준임

루빈의 다른 연구(2014)에서도 책을 펴낸 도시들의 프로테스탄티즘 수용여부에 대한 조사결과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책을 많이 펴낸 도시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가

톨릭 쪽에서 프로테스탄티즘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독일 각 도시에서의 책 출판과 프로테스탄티즘 수용 여부24)

23) L. Boerner, J. Rubin & B. Severgnini(2021), “A time to print, A time to reform,” European Economic Review, p. 15.에
서 도표를 재편집.

24) J. Rubin(2014), “Printing and Protestants: An empirical test of the role of printing in the reform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2014, 96(2): 273에서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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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츠      121 종      가톨릭       가톨릭

<표 8>에서 보면 출판 종수 2위였던 아우크스부르크 시가 1530년경에는 가톨릭이었으나 1600년

경 프로테스탄트즘(개신교) 쪽으로 종교성향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출판 종수 5위였던 

라이프치히도 1600년경에는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즘 쪽으로 성향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실

제로 지금도 라이프치히에 가보면 개신교 교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쾰른 같은 도시는 책

을 많이 출판했지만 가톨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만 하다. 쾰른 대성당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2. 종교 개혁의 경제적 이유 

종교 개혁이 1517년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올 세인트 성당 문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에서 시

작되었지만 개혁사상을 받아들인 시민들 중에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받아들인 경향

도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활약했던 종교적 그룹들을 기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Iannaccone 1994, 1998; McBride 2008; Stark and Finke, 2000). 종교적인 단체

들의 기업측면에서의 활동을 의미할 텐데, 예를 들면 신학 교수였던 루터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도서 출판이나 팸플릿을 찍어내기 위한 종교적 단체들도 출판기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런 측면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Iyer, 2016; Delacroix and Nielsen 2001).
종교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베커(Becker, 2016)의 

연구는 인쇄업체들의 경쟁적 관계가 개혁사상 전파에 있어 큰 요인이 되었으며, 특히 공급측면에

서 개혁사상의 전파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한다.

<표 9> 개혁사상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분석25)

개혁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차원에서의 요인들 

  * 인쇄업 조합들의 경쟁적 관계
  * 오스만 투르크 족의 침입
  * 종교개혁에 대한 유럽시민들의 의지
  * 학생들의 학교 등록률

개혁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차원에서의 요인들 

  * 정치적 자치권 획득의 열망(로마 교황청의 압제로부터의 독립성 회복)
  * 귀족들의 후원
  * 장자상속제
  * 농업적 잠재력
  * 수도원

 출처: S. Becker, etc.(2016),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62: 1-25, 

위의 <표 9>에서 보면, 공급차원에서 볼 때, 인쇄업 조합들의 경쟁적 관계는 개혁사상 전파에 

25) S. Becker, etc.(2016),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62: 
1-25, p. 8의 자료로부터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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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인쇄업조합 측은 활판 인쇄업을 활

성화시킬 수 있는 항목은 종교적 서적을 출판하는 일이나 루터의 개혁사상을 책이나 팸플릿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루터의 개혁사상에 100% 찬동하지는 않는다 하더

라도 그의 사상을 담은 책자나 팸플릿을 인쇄해서 판매하는 일은 인쇄업자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쇄업의 발달은 부의 축적과 함께 유럽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가

는 근본적 지름길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인쇄업의 발달은 신문 산업의 발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될 것이었다.  

<표 10> 활판인쇄술 채택과 도시 성장과의 지수 비교26)

도시 성장률
 (1500년-1600년 사이)

도시 성장률
   (1500년-1700년 사이)

 금속활판 인쇄술 채택 
   여부 (1450년-1500년)         0.19***        0.26***

자유 지수
  (Feedom Index)         0.27***        0.29**

 출처: J. Dittmar(2011),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NOMIC CHANGE: THE IMPACT OF THE 
PRINTING PRES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1) 126, 1133–1172.

  <표 10>에서 볼 때, 금속 활판 인쇄술을 채택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가 도시 성장률과 연관

성이 있어 보인다. 상관관계의 지수의 수치는 그다지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99% 신뢰도 수준에서 

나온 수치로서 0.19와 0.26은 다소 높은 상관관계로 추정된다. 
디트마(2011)는 본인의 연구에서 도시성장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이 수리공식에서 

보면 Y값은 바로 도시성장률 지수를 의미하며 i는 금속 활판 인쇄술 채택여부를 의미한다.

                              1700

Y i,t = θi + δt + ΣαtD tTi + X`i,tγ + εi,t 27)

                             t=1300

  : 도시 성장률 

  : 금속활판 인쇄술 채택 여부

 : 시간 변수 

 : 도시 고정 효과

  : 시간 고정 효과

  : 시간 간격을 위한 변수

  : 특정 기간 동안 활판인쇄술을 수용한 도시들이 향유했던 성장 이익

    : 공변량 지수

26) J. Dittmar(2011),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NOMIC CHANGE: THE IMPACT OF THE PRINTING 
PRES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1) 126, 1133–1172. p.1149의 도표를 재편집.

27) J. Dittmar(2011), 위의 글, p.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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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상의 간격에 의한 변수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금속 활판 

인쇄술을 빨리 채택하고 수용한 도시들의 성장률은 그렇지 않은 도시들에 비해서 성장률이 높다

고 봐야 할 것이며, 도시적 기능상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지수 또한 높다고 봐

야 할 것이다. 디트마는 이 연구를 통해 하나의 수리공식을 제안했는데, 이러한 수리경제학 측면

에서도 금속 활판 인쇄술이 유럽 도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음이 증명된다고 판단되어진다. 
  칸토니(2018)의 연구에서도 중세 유럽 사회 특히 독일 등지에서의 도시성장률은 그 도시가 프

로테스탄트 지역이냐 아니면 가톨릭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프로테

스탄트 중심의 지역도시일수록 교회나 성당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건축현황이 활발했다고 주장하

고 있다.28)

  위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다면, 금속 활판 인쇄술을 수용하고 채택한 지역도시들에서는 인

쇄조합들이 인쇄물 제작을 통한 상업적 비즈니스를 활발히 일으킴으로써 도시의 자본적 비즈니스

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프로테스탄트 경향을 지닌 지역도시들은 가톨릭 경향의 지역도시들보

다 건축의 붐이 활성화되었다고 분석되어진다. 따라서 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그림 2>가 완성될 

수 있다.

<그림 2> 금속활자의 시작으로 인한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

Ⅵ. 중세 유럽 사회에서의 대중 미디어 신문의 등장

1. 근대적 신문(Newspaper) 등장 직전의 유럽 사회에서의 신문 상황   

로마시대 이후 귀족들 사이에는 뉴스의 교환이 성행하여 서한신문이 나오게 되었고, 독일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다. 13, 14세기부터 15, 16세기에 걸쳐서 르네상스 · 종교개혁 · 오스만 투르크군

(軍)의 유럽 침입, 신대륙 발견 등의 여러 사건이 일어나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제후와 도

시, 대학 등에서도 뉴스를 수집하는 일이 성행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소식 『뉴스News』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 고조되는 시기가 바로 1600년대의 유럽의 사회이다.

28) D. Cantoni(2018) etc., “RELIGIOUS COMPETITION AND REALLOC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SECULARIZATION IN THE PROTESTANT REFORM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8), 
2037–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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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뉴스(News)의 어원은 ‘north, east, west, south’의 첫 글자가 모여 뉴스(news)라는 단어가 되

었다. 즉, 사방의 모든 곳에서 일어난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단어는 

중세 라틴어의 ‘nova,’ 옛 프랑스어의 ‘noveles’ (지금은 nouvelles 보도, 통신)와 같은 계통으로 영어

에서는 독일의 ‘neues’가 변한 ‘news’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초에는‘newes’와 ‘news’ 둘 

다 사용되었으며, 이 당시 해외 뉴스를 모아 만든 팸플릿의 표제가 〈뉴스Newes〉였다.29) 뉴스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로마 시대에 손으로 써서 붙이거나 배달했던 일보(日報)가 있었는데, 3
세기경부터 자취를 감추었다가 12세기에 이르러 ‘필사(筆寫) 뉴스’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 
200년쯤 후에는 베네치아에서 좀 더 발달된 것이 보인다. 

필사 뉴스 외에도 지배층이나 수도자들, 학자들 사이에 서로 교환되어 읽혔던 ‘편지에 의한 뉴

스(news letter)’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 유럽에 인쇄술이 보급되자 여러 페이지짜리 

뉴스 인쇄물이 범람하였다. 인쇄술이 보급된 직후인 1462년 쾰른의 〈디히트리히 대주교의 선언〉

과 1492년 스페인의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이 그라나다를 공략한 뉴스를 인쇄한 것이 뉴스를 

처음 인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0).
독일에선 공식적인 근대적 일간신문이 나오기 전인 1610년 경 까지 신문의 형태를 띤 뉴스 팸

플릿이 800종이나 발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기간행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556년 경 

독일에서 간행된 《새로운 뉴스 Neue Zeitung》 정도가 정기성을 띤 것으로 사료된다.31)

2. 서한(書翰)신문과 필사(筆寫)신문의 등장

중세 유럽의 상인들은 상업적인 목적, 즉 잉여농산물에 대한 정보수집목적에 따라 각지에서 발

생하는 뉴스를 수집하였다. 유명한 것으로는 독일 푸거가(Fugger 家)의 〈푸거 차이퉁겐 Fugger 
Zeitungen〉이 있다. 이 신문은 15세기 중반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푸거일가가 발행한 필사신문으

로서 유럽 각 지역의 농산물 소식을 묶어 전하고 있다.32)

서한신문이 발전하여 필사신문(筆寫新聞)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1450년대 이후 인쇄술이 발달하

자 서한신문이나 필사신문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이나 상인들을 비롯하여 각지를 여행하는 여행자

들에게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모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부정기 인쇄신문을 『플루크 

블라트(Flug-Blatt)』라고 부른다. 이것은 15세기말에 나온 유럽 최초의 인쇄신문으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큰 신문이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한 장짜리의 신문이었다. 그 후 17세기로 들어서면서 근

대적 신문으로서의 새로운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한다.33) 

3. 근대적 신문의 등장

근대적 신문은 먼저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1609년 독일에서 세계 최초의 주간신문인 《렐라치온 

Relation》과 《아비소 Aviso》34)가 나오고, 이어서 네덜란드(1618년경)·영국(1622)·프랑스(1631) 등

에서도 주간신문이 발행되었다. 독일 《렐라치온 Relation》은 세계 최초로 정기적으로 간행된 주

29) 강승구 외 역, 하루야마 유키오 저(2007), 『서양광고문화사』, (서울: 한나래출판사), p. 97.
30)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 97.
31)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 99.
32) 심길중 역(2002),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p. 34.
33) 김영기 역(2018),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49.
34) 아비소는 렐라치온이 정기신문이 된 이후 나중에 쓰게 된 별칭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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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문이었는데 독일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발행되었다. 이 《렐라치온 Relation》의 창간호에는 놀

랍게도 이탈리아 천체물리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의 망원경 발명소식을 

전하고 있다. 
  “ 갈릴레오 선생이 망원경을 발명했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30마일 떨어진 곳을 마치 옆에 있

는 것처럼 가깝게 볼 수 있다 합니다.”35)

프랑스에서도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하는데, 1631년 프랑스에선 테오프라스트 르노도(Theophraste 
Renaudot)의 광고국 사무실에 최초의 신문 <가제트 드 프랑스Gazette de France>의 첫 인쇄를 축하

하는 행사가 벌어진다. 루이 13세와 리슐리 재상이 이 신문의 후견인 이었으며, 국왕은 허가장에

서 “어디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신문을 간행하며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르노도와 그 후계자

에게 부여한다.”라고 언명하였다. 1631년 5월30일 <가제트 드 프랑스>에는 프랑스 뉴스가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았으며, 발행소, 발행자의 이름도 없었다. 사실 <가제트 드 프랑스>는 광고의 목적으

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루이 13세는 이 신문에 대하여 소년과 같은 호기심을 느껴 짧은 기사

를 직접 써서 인쇄소로 가져와서는 그것이 활자화되는 것을 즐겼다는 일화도 남아 있다.36)

4. 세계 최초의 일간신문 등장과 일간신문의 시대가 열림

1660년에는 세계 최초의 일간신문인 《라이프치거 차이퉁겐 Leipziger Zeitungen》이 독일에서 

발간되었으며, 18세기로 들어서면서 각국에서 일간지가 발행되고, 근대 신문의 기초가 구축되었

다. 이 신문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라이프치거 차이퉁겐》의 후신인 《라이프치거 폭스차

이퉁Leipziger Volkszeitung》이 이 신문을 대신하고 있다(Kovarik, 2016)
영국에서는 영국 최초의 일간지 《데일리 커런트 Daily Courant》가 창간된 것은 1702년이었고, 

《더 타임스 The Times》의 전신인 《데일리 유니버설 레지스터 Daily Universal Register》가 1785
년에 창간되었다. 영국에서는 1695년에 신문의 독점 발행권이 폐지되면서 출판의 자유가 신장되어 

신문 붐이 일어났다. 일간 신문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다. 1702년에는 《데일리 커런트 

Daily Courant》, 1711년에는 《스펙테이터Spectator》, 1719년에는 《데일리 저널 Daily Journal》, 
1730년에는 《데일리 애드버타이저 Daily Advertiser》등의 일간 신문이 우후죽순처럼 창간되었

다.37)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의 저자 다니엘 데포가 등장하는 《데일리 커런트 Daily Courant》는 

영국 일간 신문의 효시로 세계 신문 역사상 그 이름을 남겼으나, 저널리즘의 역사에서는 그 2년 

후 창간된 다니엘 데포의 《더 리뷰The Review》를 그 선구자로 인정하고 있다. 주간 평론지였던 

이 신문에서 명성을 떨쳤던 다니엘 데포는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이라는 소설의 작가로 후세

에 더욱 잘 알려졌으나, 그를 영국 저널리즘의 아버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공적을 남겼다.38)

35) 강승구 외 역, 하루야마 유키오 저(2007), 『서양광고문화사』, (서울: 한나래출판사), P. 99.
36)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 111.
37)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 141.
38) 김영기 역, 데이비드 크롤리, 폴 하이어 저(2018),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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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세기 유럽에서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 사상의 태동

  17세기 유럽 사회에 신문이 등장하면서 그 신문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존 밀턴

이다. 존 밀턴(John Milton)이 1644년 《아레오파지티카 Areopagitica》를 발표하여, ‘사상의 공개시

장’ 또는 ‘자기조정 작용(the self-righting process)’과 같은 현대적 언론자유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

하였다. 이후 영국은 1688년의 명예혁명을 거쳐 1695년에 와서는 특허검열법이 폐지됨으로써 세계 

최초로 언론의 자유가 확립되었다.39) 
  밀턴은 이 책에서 거짓과 진리가 열린 자유 시장에서 대결과 경쟁을 벌인다면 필연적으로 진

리가 승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밀턴은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가 억압하던 자유 중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떤 자유나 인권보다 훨씬 중요한 천부적 인권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억제하는 종교나 

정치적 권력은 그야말로 악이며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밀턴의《아레오파지티카 Areopagitica》는 

세계 최초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한 저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은 그리스어 『아레오파

고스 Areopagos』 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법정” 혹은 “의회”를 뜻하는 말이다.

세계 최초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저술에서 밀턴의 주장40)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 “나에게 어떤 자유들보다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달

라.” “독서를 규제하는 것은 천사를 가장한 악마가 하는 짓이다.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선택적 능

력 즉 이성이 있다. 따라서 어떤 거짓의견이라도 자유경쟁을 통해 불의가 걸러지고 진리가 채택될 

수 있다. 결국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선택의 자유이다.”』41)

영국에서 시작된, ‘밀턴의 표현의 자유’로 압축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1649년의 인민협약(The Agreement of 
the People)에서 선언되었고, 1695년에 검열법이 폐지되면서 비로소 확립되었다. 영국의 권리장전

(權利章典, Bill of Rights)은 1689년 12월 제정된 영국의 의회제정법인데, 헌정상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이 권리장전은 1688년 12월 명예혁명(무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법률인데, 부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 되어있다. 그 내용으론, 『영국

의 절대주의 종식』, 『의회의 동의 없이 군대 동원 금지』, 『의회에서의 언론자유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이런 영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의 권리 확립은 영국을 의회정치가 확립되는 나

라로 만들어 주었고,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과 독립선언(1776) 및 미연방헌법(1791)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또한 프랑스 대혁명(1789)과 프랑스 인권선언(1789) 등에도 크게 영향 

미치게 된다. 미국의 연방헌법인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는 종교

의 설립을 주선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

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권리장전 Bill of Rights』을 구성하는 10개의 개정안 중 

하나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되었는데, 가장 핵심 골자는 언론의 자유를 막는 그 어떤 법도 미연

방정부가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상은 결국 유럽에서의 인쇄술의 발달

과 신문의 발달과 표현의 자유사상의 발전 및 영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

다.42) 

39) 김택현 역, 에드워드 H. 카 저(2015),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글방), p. 89.
40) Kovarik(2016), 『Revolutions in Communicati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pp. 25-29.
41) Kovarik, 위의 책,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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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15-18세기 유럽의 사회변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

 
1450년대 시작된 금속활자의 개발은 16세기로 이어지면서 유럽 사회에 많은 변화를 안겨다 주

었으며, 1517년 종교개혁의 성공은 유럽 사회에 가톨릭을 대신할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을 

가져다주었고 그 배경에는 각종 다양한 미디어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톨릭을 대신

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은 유럽 사회에서 도시개발과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부의 축적을 가져오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17세기 후반 본격적인 대중 미디어인 

근대적 일간신문을 탄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유럽의 이런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는 미디어의 발달

이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된다. 금속활자 개발 이후 책/삐라/포스터/카탈로그/팸플릿 등 소형 인쇄 

미디어의 개발과 홍수는 결국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성공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개발로 인한 과학의 발달이 또한 유럽 사회를 변화시켰다. 나침반과 망원경의 개발

로 인해 항해와 과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새로운 발견에 대한 뉴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

됨으로써 사람들은 그러한 뉴스를 전해줄 대중적 미디어를 고대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근대

적 일간신문의 탄생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1609년 독일에서 발간된 최초의 정기적 주간신문 《렐라치온 Relation》에서도 이탈리아의 물리

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망원경 개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그만큼 유럽 시민들은 새로

운 소식에 목말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 근대적 신문이 자리 잡게 된다. 대중 미디어 신문

의 등장으로 인해 일간신문은 광고와 함께 유럽 사회 중심 미디어로 등극하게 되며, 책과 신문의 

대중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한다. 왕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을 

책과 신문을 통해 표현하게 되고 그것이 곧 국민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지만 결국 왕정체제의 

붕괴로 귀결되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혁명은 왕정체제의의 몰락을 가져왔는데, 그 중심

에도 결국은 대중적 미디어인 신문의 힘이 도사리고 있다. 
금속활자에 의한 대중적 미디어의 발달과 종교개혁의 성공과 지역도시들의 발달과 자본의 축적

은 결국 사회의 뉴스를 전하기 위한 신문의 개발과 발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사회

적 필요가 함께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근대적 신문이 1600년대 중후반에 발달되기 시작했지

만, 이때엔 벌써 유럽 사회가 인쇄술로 인한 자본의 축적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은 <그림 2>에 근거하여 연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신문발행 사업이 향후 유럽 사회

의 중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신문의 발달은 결국 유럽의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왕의 권위주의에 도전함으로써 언론자유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

를 하게 된다.

42) 심길중 역, 어빙 팽 저(2002),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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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7,18세기 유럽의 도시발달과 신문발행이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

Ⅷ. 맺음말  

본 연구가 유럽의 역사적 궤적의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긴 하지만, 구텐베르크에 의해 개발된 

금속활자에 의한 활판 인쇄술의 도입으로 인해 가져온 엄청난 변화는 유럽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파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우선 각종 다양한 대중적 미디어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전까

지는 편지 같은 서한문이나 필사본에서 의해 뉴스를 전하던 소식지들이 정식적인 서한 인쇄물이

나 필사신문으로 변모한 것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책들이 출판되기 시작한다. 이런 출판의 봇물은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는 신호탄이었으며, 유럽인들의 지식의 축적과 사상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

다. 이런 여파로 인해 1517년에 시작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책과 인쇄물로 출판됨으로

써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사상을 책과 인쇄물로 읽고 그를 지지할 수가 있었다. 또한 인쇄업자들

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루터의 개혁사상을 인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인쇄업의 활성화는 루터뿐

만 아니라 다른 개혁자들(캘빈, 쯔빙글리 등)의 사상까지도 전파되게 만들었다. 이런 앞 다툰 인쇄

업의 활성화는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기에 충분했으며, 17세기 유럽 사회의 변화를 가

져온다.
인쇄술의 발달은 유럽 사회에서 루터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상의 발전도 이루

게 만든다. 영국의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적인 정치사상이나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발전도 결국은 

인쇄술에 의한 출판의 힘이 뒷받침해주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의 『군

주론』 및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 등을 통한 정치사상 및 언론자유사상의 근간은 현대사회인 

지금도 고찰해야 할 명저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발전은 유럽 사회에 신문의 필

요성을 느끼게 해주었고, 활판 인쇄술을 기반으로 한 1660년경의 근대적 일간신문의 탄생은 결국 

유럽 시민들의 지식적 계몽은 물론이고 왕권의 권위에 도전하게 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민중

혁명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결국은 18세기 유럽 사회엔 표현 및 언론자유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팽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쇄술 발달로 인한 종교 개혁의 성공은 유럽 사회를 가톨릭 지지 도시와 프로테스탄트 지지 

도시로 구분하게 만들었고, 인쇄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연결되게 만들었다. 인쇄술의 활성화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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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스탄트 지역도시에서의 건축 활성화와 발전의 속도는 가톨릭 지역을 훨씬 능가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도출되었다. 인쇄술의 발전과 종교 개혁의 성공, 자본의 축적, 건축의 활성화 및 책 

출판과 신문발행의 활성화는 중세 유럽의 사회가 근대 유럽의 사회로 변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

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유럽의 근대사회에서 활약한 신문의 역할과 파워(power)를 자세히 다 다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음 연구로 미루어야 할 것이며, 이 연구의 한계로 남겨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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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72년 스톡홀름에서는 국제연합이 주최한 세계 최초의 인간환경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두 사람의 미국 생물학자 폴 얼릭

(Paul R. Ehrlich)과 배리 커머너(Barry Commoner)가 참석했다. 1968년 인구폭탄(The Population 
Bomb)이라는 책을 출판해 널리 이름을 알린 얼릭은 이 회의에서 인구증가가 지구 생태계 파괴의 

주된 동력이고, 인구증가가 당시 진행되던 것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지속되면 생태계와 인류문명

에 파국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전지구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의 주장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다양

한 성향의 참가자들로부터 동의도 얻었지만, 그와 대척점에 서 있던 좌파 진영의 커머너는 인구증

가 자체가 환경문제 악화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기술 발달이 수십억의 증가하는 인구를 충분히 

먹여살릴 수 있을 것이며, 정말 문제되는 것은 부자들의 낭비적 소비라고 주장했다. (Emmelin 
1972; Weyler 2018)

50년 전에 나온 두 사람의 주장은 당시보다 강도가 조금 약해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

부 환경주의자와 좌파진영을 대변하는 견해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여기에 

인류문명의 미래와 관련된 또 하나의 우려가 덧붙여지는데, 그것은 얼릭의 주장과는 반대 방향의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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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와 

관련된 것이다. 물론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는 아직 환경문제의 중심에 위치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

한 우려만큼 크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국지적으로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

고 있고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7년 한국을 방문한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는 출산율이 매우 낮은 한국에 대해 “집단적 자살현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런 머스크(Elon Musk)는 2008년 인구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높아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결국 소멸할 것이며 한국과 홍콩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라가르드 2017;  
The Street  2022)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폴 얼릭은 인구폭탄이 나온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구의 적정인구는 20억 이하이며, 70억이 넘는 현재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구 자원을 수탈

한다면 인류문명은 수십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Carrington 2018).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 우파나 좌파 모두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좌파에서는 50년 전의 커머너와 마찬

가지로 현재 우리의 진정한 과제는 부의 분배이고, 지구 전체의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인종적 차별과 새로운 우생학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Pearce 2014; Monbiot 2015; Fendley 
2020) 우파에서는 대체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세계인구 조절을 위한 민간기구들을 제외하면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구들이 인구조절의 목표로 삼는 지역은 선진국이 아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이미 인구유지선 아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심 지역은 합계출산율이 아주 

높은 아프리카 같은 곳이다. 1) 

출산율이 줄어드는 선진국에서 우파는 물론 좌파의 경우도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출산율

을 증가시켜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갈 것인가이지, 인구감소가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라는 위기를 완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는 아니다. 유럽에서는 진보 정부가 여성에게 출산

장려금을 주는 데 더 적극적인데, 이는 진보가 분배에 더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인구유지가 시급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진보와 보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출산율을 높이려 상당히 큰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고, 정치인들이 종종 시대착오적 시각을 가지고 여성들의 출산 의무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필렬 2014).2)

이제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선진국에서 다양한 정책과 예산투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

이려는 노력의 결과 출산율이 인구유지선(replacement fertility, 2.1명)에 근접하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국지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구 전체에서 인구감소가 올 것인가, 그

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구감소를 막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의 에너지 사용

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 물음들의 답을 찾아보는 시도를 할 것이다.  

1) https://populationmatters.org/solutions 참조
2) 예를들어 2016년 당시 여당 대표 김무성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세자녀 갖기 운동”을 벌이고 조선족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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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혁명 이후 세계 인구

18세기 산업혁명 이래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출산율은 지역적 시차를 두고 지

구 전지역에서 감소해왔다. 출산율이 감소했는데도 인구가 계속 증가한 이유는 기대수명(life 
expentancy at birth)의 증가 때문이었다.3) 5세 이하 유아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하고, 영양공급과 보

건위생 상태가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기대수명이 늘어나 사망률보다 출생률(birth 
rate)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인구는 1700년의 약 6억에서 1800년에

는 약 9억 8천만, 1900년에는 16억 5천만명, 2015년에는 74억명으로 증가했다. UN에서는 이러한 

증가추세가 2100년까지 지속될 것이고, 그때는 세계 인구가 11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는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기 시작하여 유

럽 지역에서는 20세기를 전후로 60년 동안 약 40%의 감소율을 보이게 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

럽보다 늦었지만 산업화가 시작되고 진행됨에 따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

다.4) 이들 산업화되는 지역의 출산율은 산업화 초기 50년간 이상 (영국, 스웨덴) 또는 수십년 동안 

(일본, 독일) 거의 변동이 없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Yoichi Okazaki 1963; 
https://ourworldindata.org/fertility-rate), 

그림 1 영국,웨일즈의 출생률과 사망률 변동

3) 기대수명은 0세 출생자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0세의 기대여명이다. 
4)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출

산율이란 용어는 모두 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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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웨덴의 출생률, 사망률 변동

이 기간동안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사망율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

후 노인이 크게 늘어나고 기대 수명의 증가가 한계에 도달하면 사망률이 출산율을 앞지르게 되어 

인구가 감소한다. 

그림 3 일본의 출생률과 사망률 변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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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함께 진행된 인구변동 추이의 원인에 대한 탐구는 일인당 소득의 증가를 기준으로 설

명되기도 하고,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매우 경쟁적인 환경에서 후손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 부

를 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나오기도 하지만 ( Mulder 1998 ), 일인당 에너지 소비와 

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수행할 수도 있다. 특히 산업화가 에너지 사용의 혁명적

인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은 산업화 이후의 출산율 변화가 에너지 소비와 상관관계가 있으

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포유류에서는 크기(몸무게)와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포

유동물은 물질대사 에너지(metabolic energy)가 높을수록, 달리 말하면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새

끼를 적게 낳는다. 사람보다 13배 정도 무겁고 이에 거의 비례해서 하루에 24,000 kcal의 에너지를 

대사로 소비하는 기린은 평균 25년, 최대 36년 가량 살면서 가임기간 동안 일년에 평균 0.6 마리

의 새끼를 낳는다. 이에 비해 무게가 45 그램밖에 안되는 생쥐는 하루에 19 kcal를 소비하고, 5년

을 사는 동안 매년 8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다. 포유동물의 경우 몸무게, 에너지소비, 수명, 출산

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Max planck Gesellschaft 2012 ; Burger 2011). 

이러한 포유동물의 에너지소비와 출산율의 관계를 인간에게도 적용해볼 수 있는데, 이때 인간의 

경우에는 포유동물과 달리 신체유지를 위한 대사 에너지 소비보다 대사외 에너지(extra-metabolic 
energy)를 훨씬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대사 에너지가 아니라 대사외 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출산율과 대사외 에너지소비의 상관관계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인간

을 다른 포유동물과 같다고 취급하여 선진국의 여성 한명이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를 음식

물로 섭취한다고 보면, 그녀는 몸무게가 코끼리 두마리에 해당하는 10톤이 넘을 것이고, 6,70세까

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포유동물은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몸무게가 더 크고, 더 오래 

살고, 더 늦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새끼를 낳기 때문이다. (Max planck Gesellschaft 2012)

이 결과에 따르면 포유동물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인간의 경우에도 에너지소비와 출산율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성립하고, 이 관계가 포유동물

의 에너지소비와 출산율의 관계와 연결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동물에서도 에너지소비와 출산율 사

이에 함수 관계가 성립하듯이, 인간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Burger 외 2011)에서 볼 수 있듯이 수렵채취인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연간 출산율은 에너지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했다. 이는 국가간 비교에서도 나타

나고, 한 국가 안에서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소비의 변화와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도 분명하게 드러

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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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너지소비와 출산율: 국가 사례들

에너지소비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1950년부터 2000년 경까지 에너지소비의 증가에 따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는 인도와 아프리카 중부의 탄자니아나 콩고 민주공

화국 같은 나라도 예외에 속하지 않는다. 인도의 경우 2020년 현재 일인당 에너지소비가 선진국의 

10 분의 1 수준이지만, 2018년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는 6,805 kWh로 1970년의 1,366 kWh에 비해 

5 배 가량 증가했다. 출산율은 이와 반대로 1970년에 5.587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8
년에는 2.22로 감소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우 1980년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1,872 kWh 였지

만, 2018년에는 이 수치가 4,888 kWh로 증가한다. 출산율은 1980년에 6.06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4.43으로 감소한다. 대표적인 세계 최고령 국가로 꼽히고 이미 200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

본의 경우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1990년대 말까지 증가하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소폭이지만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출산율의 변화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이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31,045 kWh에서 48,639 kWh로 증가

했지만, 그후 10년 가까이 정체상태를 보이다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 41,650 kWh, 
2018년 41,064 kWh로 줄어들게 된다. 출산율은 이와 반대로 감소 후 정체 상태에 머무르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1970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11이었는데, 그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 

1.30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1.38, 2014년 1.40, 2018년 

1.37로 증가하는 것이다.5)

그림 4 일본의 출산율 추이

5)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per-capita-energy-use?tab=chart&country=KOR~TWN; https://ourworldindata.org/fertility-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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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의 일인당 에너지소비 추이

일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유럽 선진국에서도 발견된다. 스웨덴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1965년 49,658 kWh를 기록했는데, 그후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6년에 83,600 kWh로 정

점에 도달한 후 줄어들어 2000년에는 69,827 kWh, 2010년 63,845 kWh로 감소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60,000kWh 내외를 유지한다. 출산율은 1965년 2.27로 인구유지선 위였지만 지속적으

로 줄어들어 1986년에는 1.82로 감소하고 1999년 1.56으로 최저에 도달한다. 그후 2000년부터 증가

하기 시작하여 2005년 1.79, 2014년 1.89, 2018년 1.85로 증가한다. 시차가 존재하고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에너지소비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출산율도 반대 방향으로 감소와 증가를 보이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65년 인구유지선을 크게 뛰어넘는 

2.79였지만, 1990년대 중반에 1.72로 줄어들었다가 199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2.0에 

도달한 후 2018년까지 1.9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1965년 26,693 kWh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52,299 kWh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47,050 kWh, 2018년 42,239 kWh로 줄어든다. 독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 이후 독일의 에너지소비는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다가 2001년까지 증가한 후 2002년부터 

감소 추세로 들어서는데, 이 즈음에 통일의 부정적 영향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경제적, 사회적 안

정기로 접어들기 때문일 것이다. 2001년 독일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49,654 kWh로 최고치를 기

록하지만, 2010년에는 47,098 kWh, 2014년 44,896까지 감소한 후 2018년까지 정체 상태를 유지한

다.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1.3 수준에서 머물렀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서히 증가하여 

2005년 1.35, 2010년 1.38, 2014년 1.48, 2018년 1.58로 높아진다. 이와 같이 일본,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사회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감

소하고, 에너지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에너지소비와 출산율이 상당한 상

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6)

6)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per-capita-energy-use?tab=chart&country=KOR~TWN; https://ourworldindata.org/fertility-rate. 
유럽 선진국의 합계출산율 증가에 대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기여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
론도 적지 않은데, 이 연구에서는 오직 에너지소비와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에만 초점을 맞춘다. 반론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Bjorklund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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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프랑스의 일인당 에너지소비 추이

그림 7 프랑스의 출산율 추이



에너지소비와 출산율

- 31 -

그림 8 독일의 일인당 에너지소비 추이

그림 9 독일의 출산율 추이

한국의 경우도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가지 다른 점은 유럽 선진국이

나 일본이 보여주듯 에너지소비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이 감소만 했을 뿐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1971년 한국의 일인당 에

너지소비는 5,195 kWh였는데, 1990년에는 24,746 kWh, 2015년 64,225 kWh, 2018년 67,471 kWh 로 

증가한다. 이와 반대로 출산율은 1971년 4.19이었던 것이 1990년에 1.58로 감소하고, 2015년에는

1.18, 2018년에는 1.11로 감소한다. 2018년은 일인당 에너지소비가 가장 높은 해였는데, 그후 2019
년과 2020년에 소폭 감소한다.7) 2018년 이후에는 출산율이 더 낮아져서 2020년에는 0.8로 줄어드

는데, 코비드 19 유행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그후의 에너지소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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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경까지의 에너지소비 추세가 나와야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8)

한국의 출산율이 2021년 이후 어떤 변화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매우 유사한 에너지소비 

수준과 출산율 추이를 보이고 있는 타이완의 사례가 참고할 점을 제공한다. 타이완의 일인당 에너

지소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965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후 2020년까지 정체 

또는 약간의 감소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이 2010년 후에도 2018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한국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바로 이 다른 지점이 한국의 출산율 추이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1970년 7,180 kWh, 1990년 28,499 kWh, 2000년 47,038 
kWh, 2010년 57,093 kWh로 증가하는데, 그후 2014년 57,970 kWh, 2017년 57,273 kWh, 2018년 

58,435 kWh로 정체 상태에 들어간다. 합계 출산율은 1970년 3.83으로 상당히 높았지만 1990년 

1.74로 감소하고, 2010년에는 1.05로 최저를 기록한다. 그후 약 10년간의 에너지소비 정체 시기에 

미세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1.16에 도달한다. 아래의 두 그래프는 한국와 타이완의 

에너지소비가 매우 유사한 양태를 나타내고, 합계 출산율도 거의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며 변화하

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에너지소비가 정체 상태를 유지하거나 감소할 경우 출산율

이 미세하게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이나 타이완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일인당 에너지소비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9)

그림 10 한국, 타이완의 일인당 에너지소비 추이

7)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per-capita-energy-use?tab=chart&country=KOR~TWN; https://ourworldindata.org/fertility-rate
8) 한국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발표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 2021년 0.81이다 (통계청 

2022). 그러나 국제 통계사이트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fertility-rate)에서 UN의 발표를 기초로 작
성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로 한국 통계청의 발표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2018, 2019년에
도 두 기관의 발표는 차이를 보인다. Our world in data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019년 한국의 출산율은 각각 1.11, 
1.09지만,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산율은 각각 0.98, 0.92이다. 

9)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per-capita-energy-use?tab=chart&country=KOR~TWN; https://ourworldindata.org/fertility-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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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과 타이완의 출산율 추이

Ⅳ. 출산율 감소와 세계 인구

일본에서 볼 수 있듯이 수명 증가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를 상쇄하지 못해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더 많아지면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일본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수의 유럽 선진국에

서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몇몇 국가에서는 전체 인

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국외에서 들어오는 이주민으로 인한 것이다.(Eurostat 2018)10)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예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노력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만일 높은 에너지소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구감소를 막으려 한다면 수

명이 늘어난 여성의 가임 기간이 늘어나야 하는데, 에너지소비 면에서 인간에 가까운 코끼리가 50
살이 넘어서까지 새끼를 낳는 것에 비해 선진국의 여성들은 40이 넘으면 거의 아이를 갖지 않는

다. 만일 여성들이 50세까지도 임신을 하게 된다면 합계출산율이 높아져서 인구가 현 수준으로 유

지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에너지소비 증가와 함께 출산율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세계에서 일

인당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비하는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에서 에너지소비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감소하여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인구의 수가 선진국에서 감소하는 인구의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

면 세계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유엔에서는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장기 인구예측을 내놓고 있다. 2017년에 발표한 예측에서는 2050년경부터 세계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까지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지만,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는 인구

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프리카의 합계출산율도 2000년대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기

10)  한국도 이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순인구 감소
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e나라지표 (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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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감소율이 아주 낮고 이러한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

문이다. (UN 2017)  
 
UN에서 2004년에 내놓은 다른 보고서에서는 2100년경에 세계인구가 112억 정도로 최대에 도달

한 후 22세기가 시작할 무렵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300년 경에 중간값으로 90억 정도에 도달하

는 것으로 예측한다.(UN 2004) 그러나 아프리카 중남부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사회

적 안정 상태를 꽤 오랫동안 유지해온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5년의 6,000 kWh 또는 9,000 kWh 정도에서 한국이나 타이완의 1970
년대 말 수준인 12,000 kWh 정도로 늘어나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의 2.5 – 3 수준에서 2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2100년의 세계인구도 112억보다 훨씬 적어져서 2015년의 74억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11)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보츠와나와 모로코의 사례는 에너지소비가 상대적

으로 크게 낮더라도 사회가 어느정도 안정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 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2 보츠와나와 모로코의 일인당 에너지소비 추이

11) 2016년 10억 정도의 아프리카 중남부 인구가 소비한 에너지는 5천만 인구의 한국이 2016년 1년 동안 소비한 에너
지의 약 1.7배밖에 안된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일인당 에너지소비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출산율도 상당한 정도로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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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보츠와나와 모로코의 출산율 추이

Ⅴ. 인구, 출산율, 기후변화

인구폭탄의 저자 얼릭의 주장에 따르면 2100년까지 인구가 112억으로 증가하면 지구 생태계, 특
히 기후 시스템은 파국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인구증가를 인류 사회의 가장 큰 위기로 보는 얼릭 

등은 1968년 인구폭탄을 발표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인구증가가 어떤 문제보다 더 심

각한 문제이며, 기후변화도 인구감소와 재분배, 그리고 이에 따른 과잉소비의 감소가 이루어지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구감소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기

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진다. 인구 1명이 저개발국의 1명보다 10배나 많은 에너지를 소

비하는 선진국에서 인구가 1명 줄어드는 것은 저개발국의 인구 10명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

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인당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아프리카 중남부의 가나나 콩고 같은 국가에서 인구가 1억 늘

어나고 선진국에서는 인구 1천만이 감소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제로가 된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아프리카의 인구증가가 그곳의 삼림파괴 같은 국지적 생태계 파괴를 낳지만, 에너지소

비라는 대표적인 지구생태계 훼손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면 전지구적으로는 선진국의 인구증가가 

훨씬 더 큰 생태계 파괴를 낳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인구증가는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

을 미치는 것이다.

선진국의 인구가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합계출산율이 인구유지

선 2.1 이하인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고, 일부 국가에서는 약간의 결실도 거두고 있다. 예를들어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 말 1.7까지 떨

어졌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펼쳤는데, 2010년대에 들어와서 출산

율은 1.9 정도로 올라갔고, 그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가 단지 적

극적인 지원정책 덕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일인당 

에너지소비도 그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의 증가가 에너지소비의 감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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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이라고 볼 이유도 충분한 것이다. 프랑스와 유사한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과 독일도 프랑스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모두 일인당 에너지 소비 감소와 함께 출산

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문제도 에너지소비의 증가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세계인구가 감

소한다는 에너지소비-출산율 상관관계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다. 세계기후회의에서는 유럽 선진

국에서 종종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 그리고 중국 등 신흥국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화석

연료 소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가 이미 풍요로운 

생활수준에 도달한 선진국의 책임이라고 반박하며 자기들에게 기후변화 억제에 동참하라는 요구

는 그러한 기회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두 진영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

국과 신흥국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소비가 늘어나면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줄어들어 중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100년 이상의 시간표를 가지고 전망하는 것이 허용

된다면, 그리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2도라는 한계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얼릭의 견해와 달리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와 문명의 파국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인구라는 요소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의 한계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기후변화 해결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한계를 3도나 4도로 설정하면 온실가스를 서서히 줄

여도 되므로 아프리카 국가나 인도가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탄 같이 값싼 화석연료를 이

용해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물론 2도 이하를 고집하면 산업화 초기부터 태

양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복잡해진다. 석탄획득 비용이 가장 낮다

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당연히 태양에너지보다 석탄을 사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다

른 유인책을 마련해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든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 출산율은 낮아질 것이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가 장기

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Ⅵ. 맺는말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낮은 출산율과 인구감소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미하지만 성과도 거두고 있다. 종종 유럽 국가 중 

프랑스나 스웨덴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적극적인 여성과 가족 관련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겨레 2019; 세계일보 2020).  

본 연구의 에너지소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출산율 감소가 정부의 적극적인 여

성정책과 예산의 투입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안정적인 사회에서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출산율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출산율 감소와 관련된 논의에서 이 점

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정점에 도달한 후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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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감소한 국가에서는 대체로 출산율이 감소하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타이완이 모두 이러한 국가에 속한다. 이 점은 출산율과 인구문제를 논의할 때 중요한 고

려 사항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에너지소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또한 기후변화 문제의 논의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에너지

소비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므로 세계인구의 증가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이다. 이 지역에서 산업화가 진행되어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 기

후변화를 악화시킨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에너지소비 증가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구감소가 일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의 접근에서도 에너지소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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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사회의 부랑인, 빈민, 환자, 장애인, 여성, 동성애자 그리고 이주민 등 사회적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센인에 대한 격리 및 단종 문

제, 형제복지원 등의 시설에서의 부랑, 빈민에 대한 격리, 그리고 이민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이 사회적 관심과 함께 학계에서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가 증가함에도 개별 연구로 파편화, 분산화되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포괄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차별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이론의 필요

성 역시 점차 대두되고 있다. 낙인이론, 라벨이론, 생명정치, 사회정치, 포스트콜러니얼리즘, 여성

주의 등 다양한 사회학 이론과 개념들이 이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특히 인종주의의 사회학(sociology of racism)에서도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인종주의의 

사회학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기존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인종에 대한 관점, 그리고 

식민, 냉전, 민족, 발전, 독재라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배경에 선행하는 또는 이들 배경을 관통하는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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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설명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설명하는 시도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

다. 여러 학자가 한국 사회를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이해하고 분석하려 시도했다(전복희, 
1995; 장인성, 2000; 윤해동, 2003; 정용화, 2004; 박정심, 2008; 강동국, 2009; 박노자, 2002, 2015). 
하지만 인종주의 개념의 복합성 때문에 인종주의에 대한 개념은 파편화되거나 서로 어긋나게 사

용된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유럽과 미국에서 인종주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중요한 현상으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사회는 인종주의라는 개념에는 익숙한 대신 인종 문제는 거의 

없다고 인식되었기에, 민족이나 국가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면 본격적인 연구는 드문 현실이다. 
한국 사회학의 중요한 연구대상 중 하나가 근대적인 것과 관련된 사회현상이라고 했을 때, 근대

적인 것 자체가 인종주의적이라는 최근의 연구들(Stewart, 1998; Gillborn, 1995; Hesse, 2007; Bobo, 
2015)은 우리 사회에 관한 연구에도 인종주의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이들 

연구가 공유하고 있는 “인종화된 근대(racialized modernity)”라는 개념은 식민지와 냉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세계화 시대에 타민족/인종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특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근대적인 것은 이미 인종주의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됐다는 주장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도 근대화 과정 중 인종주의라는 이

데올로기 자장 아래 있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의 부랑인/부랑아 연구 중 일부는 한국 사회 특정 내부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배

제를 ‘내부-인종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인종주의적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타인종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인종적 위계를 구성하고 차별과 배제의 행위를 반복하는 메커

니즘에 대한 규명이 최근의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종주의라는 개념은 각 사

회의 역사적 경험과 그 개념을 사용하는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성은 인종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트린다. 이 글은 인종주의에 대한 개념적 

정리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인종주의를 통해서 형성된 인종을 우열로 구분하는 분류체계가, 우생학

이라는 새로운 사상과 실천을 통하여 한 사회 내 구성원들 역시 우열로 가르는 분류체계로 변모

했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배제와 차별을 생산하는 인종주의적 또

는 내부인종주의 흐름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결론

에서 인종주의, 내부인종주의에 의한 한국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일반이론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Ⅱ. 인종주의에 관한 연구

1. 인종주의의 정의

가. 이데올로기로서 인종주의

인종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엄밀한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인종주의란 “인종적 

지배의 이데올로기”이다. 즉 인종주의란 “생물학적 또는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하나 

이상의 인종 집단이 다른 인종 집단의 열등한 처우나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하고 규정하는데 사

용”되는 이데올로기이다(Clair, Denis, 2015: 857). 미국의 인종주의 사회학(sociology of racism)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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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정리한 사회학자인 클레어와 데니스(2015)에 의하면 인종주의는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 인종불평등(racial inequality)과 개념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인종차별은 특정 인종

(주로 유색인종)에 대한 불평등한 취급과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인 반면 인종불평등은, 그러한 행

위에 의하여 생기는 특정 인종의 소득, 교육, 건강과 같은 차별의 결과로서의 불평등한 결과를 지

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리고 인종주의란 그러한 것들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지칭하는 용

어로 사용된다. 현대의 인종불평등과 차별의 형태들이 항상 인종주의의 즉각적인 결과는 아니었음

에도 불구하고(Pager and Shepherd, 2008), 미국사회학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그리고 인종불평등의 

세 가지 현상 사이의 관계를 추적해왔다(Clare, Denis, 2015). 

나. 차별로서의 인종주의

그러나 인종주의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인종차별적 행위를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인 의미로 사

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인종주의란 “자신의 인종이 우월하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다른 인종의 사람에 대한 편견, 차별 또는 적대”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인종을 열등하

거나 우월하다고 구분 짓기 위하여 한 인종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인종에 독특한 성격, 능력 또는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즉 인간 집단을 우월함과 열등함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

다는 믿음과 그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

는 의미의 인종주의 개념이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러브(Love, 2004)는 미국의 제국주

의와 인종주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인종주의를 “인종에 기반한 권력의 배타적인 관계”
로 정의하고, “인종적 사회질서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문화적으로 인정된 믿음들, 관행들, 제도들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녀에게 인종주의의 주요 목표는 비백인들을 미국의 경

제, 정치, 사회, 문화적 주류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었

다. “차별”이라는 행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racism”을 “인종차별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한다(고
모리, 2015). 즉 인종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인종주의보다는 인종차별이라는 행위

를 인종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사고하는 흐름이 있다. 

다. 생물학적 환원주의적 인종주의

이러한 관점에서 인종주의(racism)을 인종론(racilaism)과 구분하기도 한다(문종현, 2014: 209-210). 
즉 인종주의는 인종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정치적인 배제와 차별을 지시하는 가치와 규범”을 포

함하는 반면, 인종론은 인종이라는 집단을 범주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과학적 구성물”이라는 점

에서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하고 후자는 차별과 배제의 이데올로기로 오염되기 이전의 상태인 객관

적 생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인종주의는 지양해야 하지

만, 인종이라는 범주는 생물학적 실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종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차별이라는 관념과 행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인종과 인종주의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주장과는 다른 사실들을 보여준다. ‘인종

(races)’에 대한 개념은 인류를 구분하는 생물학적 분류기준이 될 수 없고, 피부색, 머리색, 혈통 등

으로 인간을 범주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필요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다(마크

스, 2017). 인종이라는 범주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인종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다

는 일반상식과 다르게, 선행연구들은 인종이라는 개념은 타인종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이고 경제적 

목적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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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들라캉파뉴(2013)에 의하면 인종주의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나 외국인 혐오

(xenophobia)와 구분된다. 자민족중심주의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 가운데 최고라고 믿으며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태도를 일컫는다. 클로드 레비스

트로스(Claude Lévi-Strauss, 1952)는 자민족중심주의는 모든 부족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라

고 주장했다. 한편 외국인 혐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인종, 민족, 문화, 종교를 가진 집단을 

혐오하는 태도이다. 외국인 혐오는 인종주의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외국인혐오가 반드시 타인종의 

열등함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혐오는 자신의 집단보다 더 우월한 집단에게도 생기는 것

이다. 또한 외국인 혐오는 이주해 온 타민족의 사람이 국적을 바꾸고 현지의 문화에 동화되었을 

때 해소될 수 있지만, 인종주의는 국적이나 문화 등의 요인 등과 무관한 타자의 생물학적 특성과 

관련되었기에 해소될 수 없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인종주의는 인종본질주의(racial essentialism)라 

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 환원주의(biological reductionism)와 강하게 연결되었다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인종주의라는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다. 인종주의란 

인종차별이라는 행위와 인종불평등이라는 결과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소극적으로 정의하

는 흐름이 한편에 존재한다면, 다른 한편에는 인종차별이라는 행위 역시 인종주의의 중요한 요인

으로 포함시키는 흐름도 존재한다. 또한 인종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인 실재로 인정하되, 거기에 

부착된 편견, 차별을 인종주의로 간주해야 한다는 흐름과, 반대로 인종의 구분 자체가 인종주의적

이라는 최근의 연구 흐름이 존재한다. 후자의 논리에 따르면 인종주의란 인간을 생물학적 특징으

로 구분하는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일종이다. 생물학적 환원주의라는 관점에서 인종주의란 자민족

중심주의와 외국인 혐오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인종주의란 문화의 우열을 가르는 기준으로서 

인종보다는, 그러한 문화의 우열을 가르는 기준은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해 있다는 근본가정을 함

유하고 있다. 

2. 인종의 사회적 구성

인종은 생물학적 특징으로 구분된 인간 집단이며,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환원주의라는 것을 인정

한다고 해도 인종과 인종주의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 

혼란을 일으키는 개념으로 ‘인종(race)’과 ‘종족(ethnicity)’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종은 생물학적 기

반에 근거하며, 고정되어 있다고 인식되는 반면, 종족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혈통이라는 

생물학적 개념을 포함함과 동시에 공통의 역사, 문화라는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Cornell and Hartmann, 2006). 아시아인이나 황인종은 인종으로 정의되지

만,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은 인종의 하위범주로서 종족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종족(ethnicity)과 국

적(nationality)은 자주 겹치는 개념이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계 일본인, 중

국계 한국인(화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인종과 종족이 항상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항상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종족이라는 개념에서도 생물학적 혈통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흐름도 존재한다. 
유럽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서는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유럽에서 민족의 구분에 있어 역사나 문화와 같은 요인보다 한 집단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생물학적 혈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이 이 개념에 기반해 있다. 그러

나 종족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집단에게 있어 생물학적 혈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혈통은 역사

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스미스, 2018).
이러한 인종의 사회적 구성 과정은 미국의 역사학계와 사회학계의 백인성(Whiteness)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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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드러난다. 뢰디거(Roediger, 1991)의 남부 백인 남성들의 정체성 형성 연구를 시작으로 미국 역

사학계와 사회학계에서는 흑인 등의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과 불평등 연구에서 백인(the 
White)과 백인성(Whiteness) 연구로 이동했다(Kim, 2018). 미국에서 백인이라는 인종 범주는 시민권

(citizenship)이라는 경제적, 정치적 권리의 획득은 물론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관련된 것이었다. 즉 

인종이라는 인간 집단의 생물학적 분류는 국가 및 사회, 특히 기득권 집단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

적 목적에 의하여 만들어진 분류이기도 하다. 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며, 시민권이 없는 비백인/유색인종들은 무임금, 저임금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흑인들이 노예제도를 통하여 무임금으로 착취당했으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 등의 

재산을 수탈당했다. 이후에는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들과 전세계의 이민자들이 비백인으로서 저임

금 등으로 착취당했다(Ignatiev, 1995; Jacobson, 1998; Kolchin, 2002; Haney-Lopez, 1996). 지금은 백

인으로 인정받는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슬라브계인, 켈트족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백인

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벤자민 클랭클린(Benjamin Franlin)은 1751년 전세계에서 유일한 백인은 색

슨족(Saxons)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Kolchin, 2002). 백인(the White)라는 공식적인 인종 범주도 처

음에는 ‘자유백인(Free White Person)’이었다가, 1840년부터 1924년까지는 ‘앵글로 색

슨,(Anglo-Saxons)’ 1924년부터 1965년까지는 ‘코카시언(Caucasian)’이라 불렸다. 
미국의 백인성 연구는 인종이 생물학적 특성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한 인종은 경제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지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본

다면 유럽이 자국 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구성되었

다면 미국은 비백인/유색인종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인종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인종주의적 착취 시스템은 비백인/유색인종뿐만 아니라 백인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시키

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했다. 남부 백인노동자들은 백인으로서의 우월감을 통해서 저임금을 견딜 

수 있는 심리적 보상을 획득했다(Roedier, 1991). 

3. 인종주의 사회학 이론

미국에서 인종주의의 사회학은 몇 단계의 발전을 거쳤다(Clair, Denis, 2015). 인종주의에 대한 비

판적 사회학 연구는 듀보이스(W.E.B. DuBois)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듀보이스가 활동했던 시기의 

사회학자들은 인종주의적 가정, 즉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왜 어떤 인종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욱 뛰어난지, 그리고 뛰어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다(Clair, Denis, 2015). 하지만 최초

의 흑인 사회학자였던 듀보이스는 인종주의의 정치경제학 뿌리를 분석했으며, 그것의 영향에 관해 

연구했다. 둘째 단계의 인종주의 사회학에서는 인종주의를 편견적 신념과 태도로 정의 내렸다. 예

를 들어 백인과 흑인 사이의 소득불평등은 소득이 많은 직업에서 흑인을 배제하는 작업장 차별과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도적 차별과 정책을 제거하거나, 흑인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인종주의를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가 만연했다. 셋째 단계에서 이전에 무시됐던 듀보이스의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적이

고 구조적 분석이 재등장했으며, 현대 인종주의의 교묘함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

했다. 사회학자들이 인종주의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지위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 근본적으로 뿌

리 내린 것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Blumer, 1958). 또한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라는 개념이 점

차 중요해졌는데, 인종주의 그 자체로만 분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계급갈등, 
젠더와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회학적인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인종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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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측면이 주목받았다. 

가. 제도적 인종주의(institutional racism)

현대의 인종주의에서는 분명한 차별과 배제의 행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과 배제는 점차 비

가시화되고 있는 대신, 범죄, 건강, 경제 등의 여러 영역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인종적, 불평

등, 차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많은 사회학자는 자신을 인종주의자라

고 여기는 개인들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이전의 인종주의가 제도들과 조직들에 배태되어 지속되

며 개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Bobo et al., 1997; Massey and Denton, 1993; Pager and 
Shepherd, 2008). 이는 인종주의적 착취와 함께 발전해온 미국 사회의 형성과 같이 생각하면 이해

가 쉬울 것이다. 즉 인종주의에 비판적인 미국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 점차 발전하여 점차 노골적

인 인종차별이 사라졌고, 비백인/유색인종을 착취하고 배제하며 모욕했던 인종주의적인 제도 역시 

폐지됐다 하더라도, 인종주의적 요소들은 시스템 곳곳에 모호한 형태로 배태되어 있다. 이러한 인

종주의적 요소들이 배태되어 있는 제도들은 은밀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인종차별과 인종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나. 상징적 인종주의(symbolic racism)

인종주의에 비판적인 가치와 규범이 미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지만, 지속되는 인종불

평등을 지지하는 태도는 여전히 강고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회학적 연구 결과는 반복적으로 

많은 백인이 원칙적으로 인종차별적 정책에 반대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인종불평등을 지지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사회학자인 킨더 및 시어스(Kinder, Sears, 1981)는 이러한 원칙과 실천 사이의 차

이를 ‘상징적 인종주의’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보편적 원칙에서의 

신념과 “무책임한” 흑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도덕적 분개가 결합한 것이다. 이러한 상징

적 인종주의는 라스무센(Rasmussen, 2011)가 언급한 유럽에서 등장한 신인종주의(neo-racism)의 특

징과 비슷하다. 라스무스는 유럽에서의 최근의 인종주의는 더 이상 유색인종의 생물학적 열등성을 

혐오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그보다 그들 문화의 비문명성과 야만성을 드러내는 방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묘사했다. 이렇게 본다면 상징적 인종주의는 “문화적” 인종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최근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포비아(Isramphobia)”적 현상이 여기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 들어온 500명의 난민에 대한 인종주의적 비난은 아프리카인에 대한 

생물학적 열등성을 들먹이지 않는다. 대신 자유주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맞지 않는 그들의 비문명

적 특징을 부각시켜 그들의 열등성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인종주의를 작동시킨다. 

다. 자유방임주의적 인종주의(laissez-faire racism)

자유방임주의적 인종주의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사회가 인종적 평등을 점점 더 많이 지지함

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흑인에 적대적인 스테레오타입과 동시에 여러 사회문제에 대하여 비백인

/유색인종을 비난하는 경향을 강조한다(Bobo et al., 1997). 상징적 인종주의와는 다르게 자유방임

주의적 인종주의는 인종적 평등 정책에 대한 백인의 반대는 지배적인 집단의 자원과 특권의 소유

에 대한 감각이 종속적인 집단에 의하여 위협받을 때 촉발되는, ‘인종집단위협(Blumer, 1958)’에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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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내려 있다고 이해된다. 즉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반백인/유색인종이 자신이 소

유하고 있는 또는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은 반대하고, 그러한 정책에 

위협을 받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사회가 비백인/유색인종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뢰디거(Roedgier, 1991)가 보여준 것처럼 그러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

만, 비백인/유색인종보다는 우월하다는 심리적 보상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있는 저소

득 백인 남성 노동자들에게 비백인/유색인종이 자신의 기득권을 또는 그나마 조금 갖고 있던 상징

적 우월감을 앗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한국사회에

서도 최근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적 인종주의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나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같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주는 정

책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감은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가능할 것이다. 

라. 암시적 편견(implicit bias)

인지 심리학과 문화 사회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등장한 암시적 편견이라는 개념은 미국 사회

의 평균적인 개인들이 유색인종 특히 흑인보다는 백인에 대해서 긍정적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의

미한다(Banaji, Greenwald, 2013). 그리고 이러한 인종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스테레오타입

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종적 평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신념을 보일지라도 이러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암시적 편견 현상은 기업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무의식적으로 가진 백인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는 구인 판단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인종주의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인종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미국 사회의 계층화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인종주의가 백인뿐만 아니라 

유색인종에게도 내면화되어 각자의 정체성을 구성했으며, 이러한 내면화된 인종주의는 인종차별

과 불평등을 지속시킨다. 또한 제도적 인종주의를 비롯한 여러 개념들은 명백한 차별적 행위의 거

부라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소수집단을 위한 어퍼머티브 액션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가 지속되는 

메커니즘을 구명하는데 공헌하였다. 

Ⅲ. 인종과학 연구

1. 인종의 분류와 과학

인종(races)은 생물학적 기준에 의하여 인구를 분류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측에서도 인종은 생물학적 실재로 그리고 인종주의는 거기에 부착된 이데올로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문종현(2014)은 인종주의(racism)와 인종론(racialism)을 구분할 것을 주문했는데, 
그 이유는 인종이라는 분류는 그 자체로 생물학적 지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과학적 구성물이며, 인
종주의라는 부정적인 이데올로기가 오염되기 전의 실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차별과 배제를 

낳는 인종주의는 배척하고 지양해야 하지만, 인종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반면 최근 연구는 인종 분류 자체가 인종주의적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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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물이라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인종은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서 인구를 분류하는 과학적 외피

를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적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들라캉파뉴(2013)는 인종이 실재하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보다 선행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의 원주민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또 자신의 기

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이 통치했던 남미 지역

에서는 지배계급의 혈통적 순수함을 유지하여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

에 타고난 신체적 특징인 피부색에 근거하여 사회적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

로서 에스파냐인과 흑인 노예, 그리고 지역 원주민들의 혼혈을 분류하고 명명하고자 하는 작업을 

해왔다. 다양한 피부색의 조합을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이름을 짓는 행위는 근대적인 새로운 

행위이다. 게다가 지배자인 에스파냐인을 제외하고는 혼혈인들에게 붙여진 명칭들은 모두 경멸적

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피부색을 중심으로 경멸적인 의미가 덧붙여진 분류체계와 인종주의적 어휘들은 북미와 유럽으

로 퍼져나갔다. 북미에서 백인들(앵글로 색슨족)은 인디언들과의 혼혈이 거의 없었고, 초기에는 흑

인과의 혼혈도 드물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분류법은 나타나지 않았다.1) 대신에 인디언과 흑

인 노예에 대한 갖가지 편견들이 등장하고, 백인의 분류를 중심으로 복잡한 정치가 등장한다. 
한편 스터만(Stuurman, 2000:4)은 17세기 유럽인들이 전 세계에 분포된 인간 집단의 분류체계 만

드는 과정에 인종주의적 편견을 주입했음을 보여주었다. 1648년 프랑스의 프랑수아 베르니

(François Bernier)는 『지구에 거주하는 인간을 여러 종 혹은 여러 인종으로 나누는 새로운 세계 

분할(Nouvelle division de la terre par les différentes espèces ou races qui l'habitent)』이라는 글에서 

세계 인구를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라플란드인(Lapps)으로 분류했는데, 아프리카인은 개

에, 아시아인은 돼지, 라플란드인은 ‘불쾌한 동물’로 비유했다(들라캉파뉴, 2013: 194). 인구를 구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인간과 동물을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스웨덴의 박물학자 카를 폰 린네

(Cal von Linné)를 통해서 결합되었다. 1748(1735)년에 출판된 『자연체계(Systema Naurae)』에서 그

는 인간과 유인원을 모두 ‘안드로포모르파(Anthropomorpha)’로 포함하고, 그 등급의 가장 위에 인

간을 두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유럽인, 아메리카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으로 다수 분류했는데, 
후자로 갈수록 지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은 유인원에 가까워진다고 주장했다. 린네의 분류는 대륙에 

근거해 있었으나, 의복과 법률 제도 같은 특성에도 기반을 두고 있었다. 유럽인은 법의 지배를 받

는 리티부스(Ritibus), 아시아인은 의견의 지배를 받는 오피니오니부스(Opinionibus), 아메리카인은 

관습의 지배를 받는 콘수이투디네(Consuitudine), 아프리카인은 기분의 지배를 받는 아르비트리오

(Arbitrio)라고 분류하기도 했다. 즉 그의 인류 분류법에는 문화적인 요인도 다분했다(마크스 2017: 
36-38). 18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페트루스 캄페르(Petrus Camper)는 그러한 생각을 과학적으로 증명

하고자 했다. 그는 두개골의 안면각(facial angles)를 측정함으로써 흑인과 유인원이 해부학적으로 

비슷하다고 주장했다(Diogo, 2017). 비슷한 시기의 요한-프리드리히 블루멘바흐(Johann Friedrich 
Blumenbach) 역시 두개골 관찰에 의하여 인류는 크게 코카서스인, 몽골인, 에디오피아인, 아메리카

인, 말레이시아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인종주의 과학의 발달 과정 속에서 ‘퇴화(degeneration)’에 대한 감각이 중요한 역할

을 했다(마크스, 2017). 예를 들어 피에르 루이 모페르튀(Pierre Louis Moreau de Maupertuis)는 혈통

과 피부색을 연결해 인종에 대해 사고했다. 그에 따르면 최초 인류의 피부색은 흰색이었으며, 오

1)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 사이의 혼혈은 가능했지만,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 사이의 혼혈은 불가능했다. 백인 남성 주
인과 흑인 여성 노예 사이의 혼혈아는 출생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노예 신분을 물려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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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기간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열대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피부색이 검정색으로 변했다. 흑인 

중 하얀색 피부를 갖는 알비노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히 과거의 원래 피부색의 영향이 드러난 것

이다. 백인과 흑인은 원래 같은 인종이었다는 생각은 프랑스의 조르주 루이 르클레르크 드 뷔퐁

(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으로 이어져 퇴화(degeneration)라는 이론으로 발전되며 대

중화된다. 18세기 중후반에 차례로 출판되었던 그의 저서 『박물지(Histoire naturelle)』에 등장한 

이러한 생각은 한편으로 인류가 한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단일기원설(monogenism)로 발

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색소가 많아지는 피부색으로 바뀔수록 그 인종이 퇴화되었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에 따르면 흑인은 원숭이와 가장 가깝게 퇴화된 인종이다. 퇴화된 열

등한 인종이 존재하며, 그러한 인종은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은 과학적 합리성에 의하여 

정당화되어 18세기, 19세기 유럽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게 되었다. 후술하겠지만 ‘퇴화’라는 개념은 

이후에 내부인종주의, 그리고 우생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과학적 인종주의(scientific racism)의 탄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은 프랑스의 외교관이었던 아

르튀르 드 고비노(Joseph Arthur de Gobineau)이다. 고비노가 1853년과 1855년 2권의 책으로 출판한 

『인종불평등론(Essaisur l’inégalité des races humaines)』은 인종과 사회적 불평등과의 관계를 생물

학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책이라 평가 받는다(김응종, 2004; 신응철, 2005; 김중현, 2008; 들라캉파

뉴, 2013: 문종현, 2014; 마크스, 2017). 이 책 덕분에 고비노는 과학적 인종주의의 아버지로 칭해진

다. 인종주의 형성에 있어 그의 공헌은 그의 이전 시대와 동시대의 생물학자, 박물학자들이 생산

한 인종을 분류하고 각 인종별 특성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여, 사회적 불평등을 인종적/혈통적 특

성으로 설명하려했던 것에 있다. 그는 인종/혈통을 중심으로 문명 발전을 설명하고자 했다. 
세계의 여러 문명은 아리아인(Aryan)이라고 이름 붙여진 집단에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유럽의 귀족들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문명은 이들 집단의 혈통 순수성이 지켜지면 계속 발전하

고, 다른 인종/혈통과 섞이면 쇠퇴하는 것이었다. 그가 활동했던 19세기 중반의 유럽은 이미 이러

한 귀족들이 사라져 문명이 쇠퇴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문명의 쇠

퇴와 관련된 것이며, 열등한 인종/혈통의 자연스러운 특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마크스, 2017: 
40-42). 그의 이러한 주장은 “역사를 자연과학 계열에 포함시키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들라

캉파뉴, 2013: 208). 인류 문명의 발전은 인종/혈통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다

는 생물학적 환원주의였다. 사회의 발전을 다른 여러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나 인간의 노력이라는 

요인이 아닌 혈통으로 설명하는 그의 주장은 얼핏 보기에는 인간의 개입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인간의 개입을 열어 주는 것이었다. 즉 고비노는 태초의 귀족 인종/혈통이 만든 문명의 쇠퇴를 다

른 열등한 인종/혈통과의 혼합 즉 혼혈로 돌림으로서, 생물학적 역사발전에 인간의 노력이 개입할 

길을 열어주었다. 즉 인종별 피의 섞임을 막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순수한 혈통을 확산시키는 것

이다. 이러한 고비노의 역사발전에 대한 설명은 당시 마르크스(Karl Marx)의 역사관과는 대척점에 

있었다. 그의 주장은 19세기 후반 휴스턴 스튜어트 체임벌린(Houston Stewart Chamberlain)에 의하

여 독일에 건너가 꽃을 피운다. 특히 1930년대 독일에서의 히틀러 집권과 나치 정서가 확산되자 

고비노는 ‘독일 인종 이론의 선구자’로 칭송받았다. 반면, 독일 외부, 즉 프랑스에서는 ‘저주받은 

히틀러의 조상’이라는 악명을 얻었다(문종현, 2014: 221).2) 

2) 문종현(2014)은 고비노의 원래 사상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왜곡, 확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원래 
주장과 이러한 속류 고비노주의를 구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소개하였다. 반면 들라캉파뉴(2013)는 그의 주장은 어
떠한 긍정적인 면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저자는 고비노의 인종론과 그의 추종자들이 만든 인종주의를 구분
하자는 문종현의 주장을 인종론 자체가 이미 인종주의적이라는 최근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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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선민(Kim, 2018)의 박사논문은 1907년부터 1911년 사이의 미국 이민 위원회였던 딜링험 

위원회(Dillingham Commission)의 인종 분류 작업에 있어 인종과학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음을 

보여주었다. 20세기 초 급격히 증가한 미국의 이민자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어내었다. 특히 인

종의 분류에 있어 이 당시 새롭게 증가한 라틴계와 슬라브계 중심의 남부 및 동부 유럽인들은 기

존의 백인 범주의 경계를 흐리게 하였다. 이들은 유럽인이지만 국가와 인종 분류 과학에 근거해 

백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미국의 백인사회와 동화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구분하는 작업을 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종 과학은 이들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

다. 
러브(Love, 2004: 154)는  미국 의회에서 하와이의 병합 과정 중에 벌어진 논쟁을 소개하는데 보

건의학지식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당시 미국 의회는 미국의 확장

을 주장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동시에 미국의 인종적 우수성을 지키려는 인종주의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다. 열등한 식민지의 인종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 문명의 퇴화를 가져올 것

이라는 인종주의자들에 맞서, 제국주의자들은 하와이 인구의 다수는 유럽 이주민으로서 그들은 코

케시언의 우수한 생물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되어 포르투갈인이 코케시언인

가에 대한 주제로 또 하나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포르투갈인의 피부색이 백인에 비하여 어둡긴 하

지만, 이들이 유색인종이 잘 걸리는 한센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보건의학적 지식은 이들이 백인

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2. 유색인종의 “열등한” 신체와 인종주의 과학

러브(2004)는 하와이 등의 태평양 섬들에 거주하던 원주민들 사이에 확산되던 각양각색의 전염

병들과 이들의 인구 급감의 관계가 인종주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와이 및 

마이크로네시아 원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던 결핵, 천연두, 나병 등 다양한 전염병이 유럽인들의 

이주와 함께 퍼졌고, 동시에 이들 유럽인들의 착취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잃은 원주민

의 인구는 급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국주의적 착취의 맥락은 사라진 채 원주민 인구 급감

의 이유는 이들의 도덕적 결핍과 제례에 의한 유아살해라는 야만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과학이라

는 이름으로 해석되고 정당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질병에 면역력과 저항력이 낮은 그들의 

열등한 신체 역시 원주민의 멸종화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한편 한센병(leprosy, Hansen’s disease)는 전세계적으로 유색인종의 신체적, 보건적 열등함을 드러

내는 대표적인 과학적, 의학적 근거였다(정근식, 1997a, 1997b; Edmond, 2006; Moran, 2007; 藤野豊, 
1998, 2001).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처럼 유럽인들이 건너가 정착한 지역들에서도 

인종적 순수성을 지키고 비문명성을 제거하는데 한센병 통제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가 되는 로벤섬(Robben Island)은 한센병 환자를 격리하는 장소가 되어 환

자들은 이곳에 버려졌다. 환자들은 주로 원주민들이었다. 가끔 백인환자도 있었는데 이들을 로벤

섬에 격리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한편 남아프리카의 Hott 족의 다양한 특성들을 한센

병과 연결짓는 의료지식 역시 형성되었다(Edmond, 2006). 호주의 경우는 주로 광동성에서 건너온 

중국인노동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한센병이 문제가 되었다. 원주민들도 한센병에 취약한 것으

로 인식되었는데, 반면 백인들은 우수한 신체적 특성 때문에 한센병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호주 보건당국은 한센병으로 인한 백인들의 쇠퇴를 막기 위하여 나병선(leper line)을 

긋고 그 이하로 중국인 노동자들이 남하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에서도 한센병은 열등한 인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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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이나 하와이 원주민들과 중국인의 특성이라고 인식되었다(Gussow, 1989; Love, 2004; Edmond, 
2006,). 흑인의 열등한 신체적 특징은 한센병의 증상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됐다. 흑인의 어두운 

피부색, 들창코 등의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선천적 게으름, 행동의 굼뜸, 낮은 지능 등의 행동적 

특징 역시 한센병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학지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의학지식의 

형성 과정 중에 인종주의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유색인종에게 흔하고 백인에게 덜 흔한 

전염병의 경우 백인사회의 대응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준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한센병에 걸

린 한센병 환자를 격리했고,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는 무인도에 추방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아

사했다. 
한편 리챠드(Richards, 1997)는 19세기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심리학이라는 학문분

과에서 인종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인종주의가 이 분과에 어떻게 배태되어 인종주의적 

지식을 생산했는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과학적 인종주의(scientific racism)는 심리학을 통해 기존에 

존재했던 인종적 편견을 과학적 지식으로 탈바꿈시켰다. 예를 들어 유럽인들이 유색인종에게 갖고 

있던 편견이었던 열등한 지적능력은 IQ라는 과학적 측정 기준으로 정당화되었다. 
식민지에서의 착취를 정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종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과학의 세

기에 들어와 과학적 인종주의로서 재탄생하게 된다. 문명이나 문화와 같은 추상적인 요인들이 아

니라 실체하고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다양한 생물학적 특징들로 인종이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과학적 인종분류는 실제로는 당시 유럽인들의 타 대륙 인구 집단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것

이었고, 동시에 식민지에서의 착취와 수탈을 정당화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즉 생물학적 

지식에 근거한 인종이라는 분류는 이미 인종주의적인 것이었다. 한편 식민지 수탈의 결과로서 나

타나는 피식민지인들의 다양한 인구학적 지표들, 예를 들어 유아사망률이나 전염병 유병율, 전체 

인구증감과 같은 정보들은 인종주의적으로 해석되었다. 즉 피식민지인의 높은 유아사망율과, 높은 

전염병 유병율, 그리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착취의 결과가 아니라, 피식민지인의 열등한 신체와 

그들의 비위생적인 문화의 결과로 이해되었고, 그러한 이해는 과학적 지식으로 탈바꿈되었다. 

Ⅳ. 내부 인종주의

제국주의 중심과 식민지 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했던 기존의 식민주의 연구는 최근 

식민지 경험이 유럽의 근대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해 제국과 식민지의 보다 역동

적인 관계를 포착하고 있다. ‘인종화된 근대’라는 시각을 받아들인다면, 유럽의 근대 인종주의 역

시 식민지의 경험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근대적 인종 관념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남미에서의 스

페인의 식민 경험, 그리고 북미,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에서의 유럽 정착민의 식민경험이 매우 중

요했다. 한편 애쉬포드와 스트레인지(Ashford, Strange, 2005)는 식민지에서 발전한 몸에 대한 인종

주의적 시각과 지식뿐만 아니라 열등한 인종을 다루는 통치의 기술이 19세기에 유럽에 수입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스톨러(Stoler, 1995) 역시 오스만제국에서 먼저 시험되었던 판옵티

콘이 영국에 도입되었고, 모로코, 베트남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도시계획이 프랑스로 도입된 사례, 
그리고 17, 18세기에 식민지에 광범위하게 퍼진 성욕 정치가 이후 유럽에 도입된 사례 등을 통하

여 식민지의 경험이 유럽의 신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 
식민지에서 백인과 유색인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던 식민지인 신체와 정신의 열등함은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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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백인 과학자들에 의하여 과학화(scientification)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의 과학자들은 백

인과 유색인종의 신체를 조사하고 측정하여, 그 차이를 수치화하고 객관화시켰다. 이러한 구분 속

에서 백인 신체의 우수성이 정의되고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백인의 신체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과

도한 노동과 영양부족에 고통받던 농민이나 노동자의 몸이 아니었다. 유색인종과의 차이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백인의 신체가 선택되었다. 스톨러(Stoler, 1995)는 식민지에서의 인

종주의적인 경험이 유럽적인 것, 백인적인 것을 구성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자신이 아닌 것

들을 구성하고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정치가 행해진 것이다. 특히 스톨러는 유

색인종의 특징을 열등함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특징을 배제함으로써 구성한 백인적인 것은 실제로 

유럽 백인들의 평균적인 특성이 아니라, 부르주아 남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영양 상태가 좋아 신체의 발육 상태가 좋은 부르주아 백인 남성

의 신체가 백인의 표준이 되자 백인 사회는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영국 사회는 19세기 백

인의 표준적인 몸의 기준에 미달하는 백인들을 발견하게 된다.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도시의 급격

한 인구의 증가, 그리고 도시 생활의 열악함은 도시 노동자가 다양한 건강문제에 봉착하도록 만든

다. 엥겔스는 1845년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이라

는 책에서 19세기 중반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영국 노동자의 열악한 건강문제에 대해 기록했다. 
여기에 보어전쟁의 결과 영국이 패배하자 군대 내의 병사들의 신체에 대한 국가적 우려가 증가했

다(염운옥, 2009). 영국인 신체에 대한 다양한 측정 결과들은 영국인, 그리고 영국 사회가 퇴화

(degeneration)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우수한 영국인의 신체가 열등한 유색인종과 같

이 퇴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인종주의적 과학의 사고방식과 상당히 궤를 같

이하는 것이었다(염운옥, 2009; Turda, 2010; 들라캉파뉴, 2013; 마크스, 2017). 우수한 인종도 열악

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면 열등해진다는 사고방식은, 그러한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켰

다. 열등한 유색인종들만이 걸리는 것으로 여겨졌던 한센병에 유럽인들도 걸릴 수 있다는 소식이 

영국인의 신체가 위협에 빠져있다는 공포심을 더욱 강화한 것도 퇴화의 감각과 연결된다

(Endmond, 2006). 한센병뿐만 아니라 결핵, 매독 등 만성전염병들도 창궐했는데, 이렇듯 19세기 말

과 20세기 초는 백인종의 신체와 문명의 퇴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던 시기이다(피쇼, 
2009). 

1. 내부인종주의 이론: 푸코(Michael Foucault)의 생명정치/통치성 논의를 중심으로

19세기부터 시작된 백인 사회의 열등한 신체에 대한 과잉 담론의 형성과 그러한 몸에 대한 다

양한 통치기술의 발전이라는 현상을 푸코(Foucault)는 ‘내부인종주의(internal racism)’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포착하고 설명했다(Rasmussen, 2011). 먼저 내부인종주의는 내부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과 구분해야 한다. 내부식민주의는 한 민족국가(nation state) 내부에서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을 식민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적 불평등과 불균등한 개발, 그리

고 소수집단에 대한 착취가 이전의 제국과 식민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국

주의가 끝난 시대에는 한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Howe, 2002). 예를 들어서 알제리 내부

의 중앙부는 종교적으로 가톨릭을 믿으며, 언어적으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신체적으로는 밝은 

피부를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부유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반면 주변부는 무슬림이며, 아랍

어나 베르베르어를 사용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식민지적 경험을 갖고 있

으며, 여전히 식민모국인 프랑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알제리의 경우 내부식민주의는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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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부인종주의는 한 국민국가 또는 한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종주의적 특징을 보여준다. 
푸코는 내부인종주의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유럽 사회에서의 생명정치/생명권력

(biopolitics/biopower)과 통치성(governmentality)의 등장과 작동방식을 설명했다(Rasmussen, 2011). 푸

코의 인종주의 개념은 타인종에 대한 타자화와, 이를 통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

과는 다른 결을 갖고 있다. 푸코가 언급한 인종주의를 개념적으로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발

리바르(Balibar)와 월러스틴(Wallerstein)의 인종과 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도

움이 될 것이다. 월러스틴은 세계체제론에서 세계 경제가 중심부와 반주변부, 주변부로 구분 가능

하고, 중심부가 주변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질서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세계체제론에서 인종주의

는 중요한 개념인데, 세계 수준의 착취 관계는 인종주의에 의해 정당화되고 유지되며 재생산되었

기 때문이다(Balibar & Wallerstein, 1991). 또한 유럽에서의 민족국가는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을 통

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계급 적대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공해

야만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 적대를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

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야 하는데 그것이 민족이라는 개념이었고, 시민권을 매개로 민족국가 

경계선 안에서만 사회보장정책이 작동하고, 그 외부는 철저하게 무시와 배제가 이뤄졌다. 근대의 

구성물로서 민족은 다양한 요소들의 복잡한 사회적 구성물이지만, 그중에서도 인종은 하나의 민족

이라는 집단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즉 유럽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동

일한 생물학적 혈통을 공유하는 동일한 인종적 집단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Balibar & Wallerstein, 1991; 최원, 2006; 스미스 2018). 이로써 인종주의는 타인종을 착취하고 배제

하는데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론

화된다. 즉 유럽에서 인종주의란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이며, 유럽 사회의 질서는 

인종주의를 제외하고는 설명되지 않는다.3) 
그러나 푸코가 언급한 인종주의는 앞서 설명했던 백인을 정점으로 하는 전세계적인 인종의 위

계질서나 한 국가/사회의 내외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의 인종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푸

코의 생명정치(bio-politics)와 생명권력(bio-power)에 대한 설명은 유럽의 민족국가 내부의 인구의 

질 관리와 관련되어 있다. 푸코에게 있어 생명권력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 내부에서 작동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푸코가 묘사하는 인종주의가 개입하여 주권권력이 다시 등장하는 순간이 

묘사하는 것은 우생학(eugenics)에 더욱 가깝다. 라스무센(Rasmussen, 2011)은 푸코의 내부인종주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논문에서 설명했는데 이를 살펴보는 것이 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것

3) nation, race, ethnicity라는 개념은 종종 구분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미국에서 race는 피부색이나 머리색 등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구분가능한 인구 집단을 의미하고, ethnicity는 인종이라는 인구 집단의 하위 범주로서 같은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백인이라는 인종이 있다면, 그 하위 범주로서 
이탈리아 ethnicity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다양한 인구 집단들은 미국인으로서 민족주의(nationalism)를 갖는
다. 유럽에서 nation, race, ethnicity 개념도 이와 비슷하게 사용된다. race라는 단어는 17세기 경에는 영국인 English 
race이나 프랑스인 French race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인종은 각 대륙별로 피부색과 문
명이 다른 인구 집단들을 의미했다. 한편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백인종(White race) 보다는 유럽인종(European race)이
라고 자신을 칭했으며, 역시 하위 범주로 ethnicity로 서로를 구분했다. 그러나 다양한 ethnicity로 구성되는 미국식 민
족주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럽의 경우는 하나의 ethnicity를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구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민족주의는 최근에 ethnic nationalism(인종적/종족적 민족주의), ethnic nation(인종적/종족적 민족)이라고 칭한
다. 즉 영국은 앵글로 색슨족 중심의 민족, 프랑스는 골족, 독일은 아리안/게르만 중심의 민족주의가 구성되는 것이
다. 이렇게 볼 때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구분되는 인종과 비슷하게 종족이라는 개념 역시 생물학적 혈통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황에 따라 ethnicity는 인종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며, race와 같은 의미로 사용
되기도 한다. 때문에 생물학적 혈통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민족주의를 논할 때 사용되는 인종주의(racism)는 종족주
의라고 번역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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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푸코는 『비정상성the abnormal』이라는 책에서 정신의학이 내부인종주의의 모델이 되었음

을 밝히고 있다. 정신의학은 치료적 기능을 갖는 것을 중단하고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비정상

적인 것과의 접촉에서 사회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신의학이 내부인종

주의의 특정한 형태의 모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Foucault, 1999: 298-9; Rasmussen, 2011에서 재인

용).4) 푸코의 내부인종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종주의를 ‘hetero-referential’과 

‘auto(self)-referential’로 구분하는 것은 유용하다. 전자가 외국인혐오나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의 형태

로서 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의 형태로 자신을 대

상으로 한다. 또한 전자가 일반적으로 타자의 가치를 무시하고 지배의 논리를 행사한다면, 후자는 

자신의 우월한 가치를 확고히 하고 배제의 논리를 행사한다. 푸코는 내부인종주의가 인종주의의 

‘auto(self)-referential’의 형태로 비정상적인 것을 고립시키고 배재함으로써 인구의 재생산과 발전이

라는 요소들과 결합하는 것이라고 묘사했다(Rasmussen, 2011: 38). 
이러한 내부인종주의를 푸코는 세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18세기, 푸

코가 ‘인종전쟁(racial war)’이라고 묘사했던 인종담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담론은 국가 내부의 

종족분쟁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내부의 프랑크족과 골족 사이의 분쟁은 프랑크족의 

후예인 귀족과 골족의 후예인 제3신분 사이의 현대적 갈등으로 역사적 배경으로 이해된다. 즉 이

러한 해석은 인종주의 이전의 인종에 대한 한나 아렌트(Hanah Arendt, 1944)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데, 그녀는 이러한 종족 사이의 갈등, 타종족에 대한 정의가 고비노를 통해서 종족간 서열이 공고

히 하는 생각들로 발전했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세기말 생물학적 인종의 탄생, 식민주

의적 인종주의, 그리고 종족적 민족주의의 세 가지 형태로 등장했다. 이 세 현상 모두 푸코에 의

하면 국가 또는 사회의 내외부를 가르는 갈등을 상정한 것으로, 내부인종주의의 개념의 발전된 형

태이다. 세 번째 단계는 나치와 스탈린주의에서 등장한 죽음의 정치인 주권권력과 전쟁개념을 결

합시킨 국가인종주의이다(Rasmussen, 2011: 39-40). 
푸코는 모든 내부인종주의가 나치의 국가인종주의로 나아간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점에서 아렌

트가 인종주의를 나치즘에 초점을 맞춰 설명한 것과 차이가 있는데, 푸코는 서구의 자유주의 국가

에서의 유연한 통치적 기술로서 인종주의의 유동성을 강조했다. 푸코에게 주요 초점은 정치적 개

입의 대상으로서 ‘인구’의 출현인데, 그 인구는 생물학적/종족적 인구로 권력은 이 인구를 통치하

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이러한 인구의 관리 기술로서 내부인종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생명과 가치 없는 생명 사이의 단절이다. 가치 없는 생명은 종족적 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이며, 위협을 막기 위하여 이들 비정상성에 대한 다양한 통치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푸코의 내부인종주의는 우생학(eugenics)과 비슷하다. 내부인종주의를 

‘auto-referential’, 즉 극도의 자민족중심주의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회에는 민족의 이상적인 신체

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상적인 신체를 정점으로 한 위계질서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내부인

종주의는 두 가지 형태의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전적인(genetic)’ 인종주의와, 다른 하나는 

‘이상적(utopian)’ 인종주의이다. 전자는 종족의 기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러한 종족의 퇴화

를 막기 위하여 다른 인종 간의 출산(miscegenation)의 금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인종주의는 열등한 집단에 대한 대규모 격리, 결혼금지, 단종, 안락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

여 인구의 퇴화를 막고 순수성을 보호하는 네가티브 우생학(negative eugenics)과 유사성을 보인다. 

4) 여기서 푸코가 말하는 사회는 같은 혈통을 공유하는 종족/인종으로서 사회이며, 내부인종주의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
은 ‘종족적 사회(ethnic society)’의 오염이다. 이 오염의 결과는 종족/인종의 퇴화(degeneration)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
는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차별·배제의 분석 틀로서 내부인종주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검토

- 53 -

반면 이상적 인종주의는 종족의 이상향이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개입을 통해서 미래에

는 그러한 이상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권력기

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는 생명공학적 기술들을 사용하여 이상적 신체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이상적 (종족적) 인구를 생산하려는 포지티브 우생학(positive eugenics)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다음

은 우생학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내부인종주의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우생학 연구

우생학(Eugenics)은 1883년 영국의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에 의하여 만들어진 말로 “좋은 

혈통”, “고귀한 자질을 타고 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eugenes”에서 유래된 단어이

다. 그는 1883년의 논문에서 우생학은 “혈통을 개량하는 과학”을 의미하며, “현명한 교배(결혼)의 

문제에 결코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의해 가치 있는 인종이나 혈통이 열등한 인종이나 혈

통보다 더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법을 개발하는 학문이라고 정의 내렸다

(Galton, 1883). 당시 영국의 인류학계나 사회학계는 이러한 골턴의 사상에 호감을 가졌다. 골턴은 

1901년 영국의 인류학회에 초대받아 『기존의 법과 감정 아래에서 인종 개량(race improvement)의 

가능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1904년에는 제1회 런던사회학회에서 우생학이라는 신생 학

문이 사회의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했다. 당시 신생 학문분과였

던 사회학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발전에 인종의 개량이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호의를 가지

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학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간주했다(Meller, 1989; 皆吉, 2005). 1904년 런

던사회학회가 설립될 당시 우생학은, 사회복지학 계열, 도시학 계열에 비교해서는 소수였지만, 중

요한 영역으로 인정받아 참여했으며, 초기 사회학이 과학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생학을 

받아들여야할 현실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 사회학은 우생학에 호의적이었으나 점차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인종의 개량보다 환경의 개선 등이 더욱 중요하다는 흐름이 더욱 강해졌

다(皆吉, 2005).
선행연구들은 우생학이 독일의 나치 정권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그리고 북유럽 

국가 등 유럽 각국과 각 식민지에서 큰 힘을 발휘했음을 밝혀냈다(피쇼, 1995). 그러나 2차 세계대

전이 끝나고 뉘렌베르크 재판의 결과 나치 독일의 우생학이 학살의 원인이었음이 명백해지자, 우

생학이라는 이름은 곧 사라졌다. 미국은 장애인과 환자들 그리고 범죄자에게 법률로서 불임 시술

을 명시한 최초의 국가였다. 1907년 인디애나주를 시작으로 1950년에 이르면 33개 주에서 불임법 

즉 단종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단종법은 유럽 각국 및 전세계에 영향을 주는데 1928년에는 스위

스와 캐나다, 1934년에는 노르웨이와 독일, 1935년에는 핀란드와 스웨덴, 1937년에는 에스토니아, 
1941년에는 중앙아메리카의 여러 국가, 그리고 1948년에는 일본에서 우생법이 만들어졌다. 미국에

서는 1907년부터 1948년까지 매달 100여 명씩, 전국적으로 50,193명이 단종수술인 불임수술의 희

생자가 되었다. 덴마크에서는 1929년에서 1945년 사이에 3,608명이,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1935년

에서 1945년 사이에 15,486명의 사람이 불임 수술을 받았다(피쇼, 1995: 53-54). 독일은 미국의 인

종차별법과 우생법을 참고해서 1935년 뉘렌베르크법을 제정하고, 우생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열

성인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단종수술을 실시했다(위트먼, 2018). 이러한 우생법은 인종을 개량시키

겠다는 거대 사회개선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세균설의 영향 아래 

전염병 질환의 통제가 공중위생 정책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인종개량법인 우생법이 공중위생 정

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피쇼, 2009: 53). 즉 세균에 의한 전염병을 막는 공중위생정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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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결함과 질병의 확산을 막는 정책이 동시에 실행된 것이다. 이러한 우생법안은 한편으로는 

출산율의 조절 정책, 즉 인구수가 증가할 때는 피임과 낙태를 확대하고, 인구수가 감소할 때는 피

임과 낙태를 금지하는 정책을 사용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한 인자를 갖고 있는 집단에게는 

인구의 질의 관리를 위하여 결혼금지, 단종수술, 그리고 양육권의 박탈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특

히 후자의 정책은 사회구호정책의 일부에 포함되어 그 힘을 이어갔다(피쇼, 2009). 
이러한 우생법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부적격한’ 사람들의 범주는 우생

학자인 해리 레플린(Harry H. Laughlin)에 의하여 1922년에 마련됐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없고, 정상인과 달리 국가의 사회기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부적격한 자들이다. 1) 정신박약자, 2) 정신병자(이상성격자 포함), 3) 범죄자(경범죄자와 타락자 포

함), 4) 간질병자, 5) 술주정뱅이(습관성 마약복용자 포함), 6) 그 밖의 만성질환자, 전염병자나 약

간이라도 전염 기미를 보이는 자, 7) 시각장애자(시력이 매우 약한 자 포함), 8) 청각장애자(청력이 

매우 약한 자 포함), 9) 기형아(불구자 포함), 10) 사회적 짐이 되는 사람들(고아, 급여를 받지 못하

는 자, 거처가 없는 자, 부랑자, 그리고 극빈자 포함)” 한편 사회정책으로서 우생학은 단종에만 국

한되지 않았으며, 격리(segregation)라는 방법도 사용했다. 수전 캠벨 바톨레티의 『장티푸스 메

리』라는 저서는 장티푸스균 보균자였던 메리라는 여성이 수십 년간 죽을 때까지 격리당했음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 역시 죽을 때까지 시설에서 강제수용 당하기도 했다. 강

제수용은 전염병 환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부랑인들도 포함됐고, 강제격리와 단종수

술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면서 열등인자를 보유한 것으로 낙인찍힌 집단들의 인구수를 감소시

켰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에서 격리하고 단종시키며 심지어 나치의 경우와 같이 안락사하는 우생

학은 인종주의와는 상당히 다르다. 인종주의는 유색인종을 열등하다고 간주하지만, 노동력 등을 

착취할 수 있는 한 단종시키거나 시설에 격리하고 심지어 죽이지는 않는다. 유색인종은 열등하지

만 착취할 수 있으며, 이는 백인 부르주아 사회의 자본축적과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 반대로 그

러한 자본축적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유색인종은 제거가능하다. 반면 우생학적 관점에서 열

성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착취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사회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

문에 격리, 단종수술, 또는 살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다. 나치는 독일 시민인 정신질환자, 
백치, 장애인을 1939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살해했다.5) 이후에 여기에 동성애자

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에 대한 학살은 비밀리에 실행되었던 유대인에 대한 학살과 달리 안락사라

는 이름 아래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유대인의 학살은 전세계의 비난을 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학

살은 칭송되었고 심지어 독일의 모델을 본받자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영국은 다른 국가들의 우생 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영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단종법

이 제정되지 않았다. 대신에 결혼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들에 우생학적 요소가 개입했다. 염운옥

(2009)은 영국의 우생학이 사회 하층 계급의 재생산 관리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영국은 출산율의 감소, 영제국의 쇠퇴, 국민의 건강 악

화 및 체력 저하 등 영국의 퇴화에 대한 공포가 사회를 감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우생학은 단종수술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결혼과 양육, 이혼, 피임법 등과 같은 인구 정

책에 녹아드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즉 영국의 우생학은 인구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 등의 차

별과 무관해 보이는 영역에서 힘을 발휘했다. 영국 우생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의 사회적 지

5) 현재 안락사 문제에 있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에서 안락사 반대입장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의 인공적인 
죽음에 대한 윤리적 문제 때문만 아니라 나치의 안락사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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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획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구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

육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이라는 오래됐지만 새로운 정체성이 출현했다. 여성의 출산

과 양육이라는 전통적이고 생물학적인 몸이 민족국가(nation-state)와 민족사회의 번영이라는 목표

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수단이 된 것이다. 모성이 강조되는 여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이 시기 

만들어지게 된다. 
한편 일본의 우생학에 대한 연구는 후지노(藤野豊, 1998)가 정리했다. 후지노는 파시즘 하에서의 

우생학이라는 주제로 일본에서의 우생학과 관련된 역사를 나치의 그것과 비교하여 그 성격을 규

명하려 했던 일본의 우생학 연구를 검토했다. 나치와 일본의 우생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 대규모 학살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규모 학살의 부재는 일본이 미국과 독일의 우생학을 참고

하여 우생학을 발전시켜나갔지만, 아직 유전병 대책에 주력하지 못하고 영양불량과 감염증에 대한 

대책에도 버거워했기 때문이다(米本昌平, 2000). 둘째, 나치의 우생학은 우수한 아리아인과 열등한 

타인종이라는 인종주의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지만, 일본의 우생학은 일본인의 우수성을 증명하

기 위한 연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중심의 인종주의 과학에 기반해서는 그 우수성을 증

명하기 힘들었다. 때문에 특정 민족과 인종을 적대시하고 배제한다는 인종주의는 강하지 않았다

(小熊英二, 1995). 셋째, 일본에서의 우생학은 천황제 이데올로기 하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고려

해야 한다. 나치의 우생학이 보건정책과 결합하여 건강하지 않은 구성원들을 배제했던 것에 비해 

일본의 우생학은 인구정책에 포함되어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후지노의 연구는 파시즘 하에서의 우생학에 초점을 맞추어 종전 후 자유주의 국가인 일

본 사회에 지속되었던 우생학에 대한 논의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종전 후 일본에서는 전쟁 

전의 “국민우생법”이 폐지되고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총동원시기 전쟁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필요성 때문에 “국민우생법”에서는 열등인자에 대한 단종수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종전 후 일본의 베이비 붐과 영토축소, 재외일본인의 귀국 등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우생보

호법”에는 이들에 대한 단종수술이 법에 명시되게 되었다. 이 법으로 인하여 한센병 환자 등의 각

종 만성 전염병환자,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단종수술이 이루어졌다. 즉 일본에서의 우생학

은 인구정책 등의 사회복지정책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우생학은 일반적으로 나치정권 하에서의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파시즘 치하에서 실행된다고 생

각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하고 때로는 더욱 광범위하게 행해진

다. 미국의 경우는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단종이나 격리를 통해서, 그리고 영국은 여성의 몸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열등한 집단을 배제하고 추방함과 동시에 우수한 집단을 양성하는 방

식으로 우생학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도 우생학은 모자보건법의 주요한 근거가 되어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최규진, 2018). 전세계적으로 인구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사

상적 근거를 제시했던 우생학은 1970년대 거세진 비판에 의해서 그 이름을 유전학으로 바꾸었다. 
유전학이라는 이름 속에 지속되고 있는 우생학은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

다(김광연, 2014).

3.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의 비교

푸코가 설명하는 내부인종주의는 기존의 인종주의의 개념의 하위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와 대등

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간주해야 한다. 인종주의를 둘러싼 이러한 개념적 혼란함을 줄이고, 관련된 

현상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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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구분을 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우생

학이라는 개념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인간 개인이나 집단을 설명하는데 생물학적 요인을 가장 우선

하는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다. 백인, 흑인, 황인 등의 인구집단은 그 집단의 고

유한 생물학적 특징이 있으며, 그 특징이 각 집단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격을 결정

짓는다는 생물학적 환원주의는 인종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와 비슷하게 우생

학 역시 인간을 정의내리는데 있어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기반해 있다.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은 자신의 사회를 번영시키는데 있어 우수한 (종족적) 인구를 늘이고 열등

한 인구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고 운영한다. 여기서 우수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인간의 생물학적 요인으로, 사람들이 생득적으로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유전인자이다. 물론 우생학은 인간이 양육되는 조건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이전

에 우수한 유전인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인종주의와 우생학 모두 다른 여타의 요인들보다는 인

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구집단을 분류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으로 우수하거나 열

등한 인구집단이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근대에 있어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이 두 개념은 모

두 과학이나 과학주의에 의해 지지받고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근대의 지식 중 최첨단

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몸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지식이다. 과학의 발전과 과학주의에 대한 신봉은 

인간 역시 그러한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가능하다는 인식을 보편화시켰고, 힘을 부여했다. 18세기

부터 본격적으로 구성되어갔던 인간에 대한 과학지식은 인간을 분류하고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

는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과학지식과 과학주의는 과학적-인종주의와 우생학

과 같은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유사-과학들을 만들어 갔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과학적 지식과 

사상들은 한 사회의 내외부를 가르고, 한 사회 내부에서 우수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을 가르는 기

준이 되어, 타자화된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 소멸을 정당화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 두 개념이 타자화된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자기부정

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인종주의적 타자인 유색인종은 백인종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며, 백인종이 

될 수 없음에 끊임없이 좌절한다. 반면 내부인종주의/우생학적 타자인 다양한 소수자 집단은 정상

적인 사람이 될 수 없음에 분노하고 좌절한다. 그리고 그러한 불공평한 사회질서를 내면화하고 체

념화하며, 그러한 체제의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린다(Goffman, 1961; 파농, 2013).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은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기반해 있으며 과학적 지식과 사상들

에 의해 정당화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차이는 각 이데올로기

가 포괄하고 실천되는 영역의 범위이다. 인종주의는 유럽인 및 백인을 정점으로 한 전세계적 위계

질서로 유색인종들은 그 성격에 따라 이 위계질서 속에 위치된다. 이러한 전세계적 위계질서에 기

반하여 하나의 국가 또는 사회 내부에서 집단의 구성원 내외부가 구분되고 시민권의 소유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은 하나의 국가 또는 사회 내부에서 인구집단의 우열을 가르

고 열등한 집단은 차별받거나 배제된다. 즉 우생학적 사회에서는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 시설에 갇

히거나 사회에서 비가시화되며, 심지어 시민권이 박탈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차이는 국가와 사회에게 있어 타자화된 집단의 성격이다. 인종주의적 사회에서 타자화

된 집단, 즉 다른 인종은 착취의 대상이다. 맑스주의자들의 인종주의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인종주의가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유색인종 집단에 대한 착취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였다

(Roediger, 1991; Ignatiev, 1995; Guglielmo, 2004). 신대륙에서 타인종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타인종

의 노동력을 무료로 또는 값싸게 활용하기 위하여 인종주의 담론이 형성되고 보편화됐다. 반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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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종주의/우생학적 사회에서 타자화된 집단은 제거의 대상이다. 사회의 생존 또는 더 나은 사회

를 위해서는 열등한 집단은 제거되어 전체 인구 집단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타자에 대한 태도

의 차이는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의 또 다른 차이점을 낳는다. 
즉 세 번째 차이인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의 지향의 차이이다. 인종주의는 과거회귀적

이며, 우생학은 미래지향적이다. 유럽인과 백인을 정점으로 한 인종주의는 서구 문명을 꽃피운 우

월한 집단인 백인종은 다른 인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

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찬란한 문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열등한 타인종과의 혈

연적 혼합, 즉 결혼에 의한 혼혈 인구의 증가로 “퇴화(degeneration)”의 과정을 밟고 있다. 때문에 

인종주의자들은 순수 백인종들이 만들었던 찬란한 문명의 과거를 끊임없이 동경한다. 반면 우생학

은 미래지향적인데, 우생학은 인구의 질의 향상을 위한 현재의 노력에 의해서 미래의 사회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근거해 있다. 우생학은 열등한 신체를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욱 우

수한 인종의 주조를 목적으로 한다. 인종에 대한 과학적 개입은 더욱 우월한 신체를 약속하며, 더

욱 우월한 신체를 가진 미래 세대는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의 마지막 차이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로 다른 접근법이

다. 인종주의는 현재 만들어진 인종주의적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인종간의 교류를 금하

고, 인종적 순혈을 고집한다. 그리고 노동력 등의 착취를 위하여 인종적 차이를 강조하고, 타인종

을 열등한 지위에 고착시킨다. 반면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몸에 개입하

여 열성을 제거하고 우성을 개량, 확산시킨다. 타자화된 집단은 격리되고 비가시화되며 단종되고 

추방된다. 반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여 우성인자를 개량, 확산시키

고자 한다(하버마스, 2002; 김호연, 2009; 피쇼, 2009; 염운옥, 2009).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생명공

학 기술을 활용하여 아예 이상적인 새로운 종의 탄생을 꿈꾸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내부인종주의는 우생학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 우생학은 한 국가 내에서 종족으로

서의 인구를 우열로 분리하여, 한편으로는 열등한 집단을 배제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멸시키며, 다

른 한편으로는 우수한 인구를 확장 또는 개량시켜 확보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

생학에 대한 연구는 우생학의 역사와 그 폐해를 드러내지만, 반면 내부인종주의라는 개념은 그러

한 우생학적 관점이 민족국가의 주요한 형성 논리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드러낸다. 생물학적 종으

로서의 종족/인구/민족의 탄생과 그러한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탄생은 그 궤를 같이 하였고, 
국가의 본래적 기능은 자신의 생물학적 몸/인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때문에 민족/종족을 중

심으로 한 민족국가 내부에는 몸을 둘러싼 차별과 배제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Ⅴ. 한국에서의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 연구

이상과 같이 근대성, 근대 국가의 형성에 있어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

며,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존재하고 기능한다. 이러한 (내부)인종주의는 한 사회 내의 착취, 차별, 
배제라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사회를 “유지”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사회의 (내부)
인종주의 개념을 그대로 한국 사회에 가져다 쓰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것은 식민지 경험

을 갖는 사회의 복잡성 때문인데, 서양의 경우 식민지-제국이라는 이분법적 관계 속에서의 (내부)
인종주의 형성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와 달리, 한국의 경우는 식민지-제국의 관계에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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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근대적 (내부)인종주의가 다시 일본이라는 제국을 통하여 한국에 들어왔으며, 독립이라는 사건

을 통해서 또다시 변형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한국의 상황 속에서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

의 역시 복잡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한국에서의 인종주의와 내부인

종주의 연구를 정리하고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 개념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현

상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의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국의 인종주의

가. 개항기

한국의 식민지 그리고 근대성 형성기의 연구에서 인종주의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그러나 대

다수의 연구에서 인종주의는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라기보다는 일제의 통치성 차원에서 활용되었

던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었고, 파편화되어 연구되었다. 그러나 근대 자체가 인종주의적이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근거했을 때, 근대화 과정에서 인종주의는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정용화(2004)는 한국인의 근대적 자아가 식민주의, 근대성, 민족주의 등과 복합적 관계 속에

서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였던 서구 문명과 

그에 수반한 오리엔탈리즘을 수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통치하에서 ‘일본형오리엔탈리즘’
을 받아들이면서 서구와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가 한국인의 근대적 자아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

었다는 것이다. 물론 인종주의적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지식인들도 존재했다. 박정심

(2008)은 박은식과 신채호의 사상을 분석한 글에서 이들은 일본 및 서양의 근대 문명을 수용하면

서도 동시에 그 근대성이 지닌 야만성을 비판함으로써 인종주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민

중의 정체성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음을 밝혔다.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인종과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를 묶은 저서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인종과 

인종주의(Race and Racism in Modern East Asia)』가 출판되었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근대 유럽과 

북미뿐만 아니라 식민지 특히 동아시아에서도 인종과 인종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

고 많은 연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Knower & Demel, 2015). 유럽에서 만들어진 인종에 관한 지식

과 사상은 19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에 점차 영향을 미쳐 이곳에서의 인종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머물던 유럽 선교사들은 쓴 인종과 관련된 글들에 청나라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인종 분류와 각 인종별 지식들이 지리학과 의료 지식에 첨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종에 관한 서구의 지식들이 동아시아에 수입된 경로는 그 자체로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거대한 과학지식을 통해서였고, 그래서 더욱 은밀하고 더욱 영향력이 강할 

수 있었다(Barth, 2015).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문명적 가치와 연결된 인종은 중화주의

와 관련되어 더욱 쉽게 받아들여졌다. 중국인은 백인의 문명과 비슷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

는 인종으로 여겨졌으며,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유색인종들은 야만인으로 여겨졌다. 즉 인종주의

가 포함된 서양의 근대과학지식 수입으로 중국의 지식인들은 백인을 정점으로 한 인종주의적 세

계관을 내면화했다. 특히 19세기 말 지역 연구에 있어 일본은 이러한 서구의 인종주의적 지식체계

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1895년 대만의 식민지화 이후 일본은 대만뿐만 아니라 복단성, 광동성, 
남중국해에 대한 조사하여 지식을 구성하는데 있어 초기 유럽인들의 인종 분류와 비슷하게 조사 

지역의 남부 중국인들을 자신보다 열등한 인구 집단으로 간주했다(Kuo, 2015). 
박노자(Vladimir Tikhonov, 2015)는 한반도에 인종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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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정치적 상황은 

이전에 동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종 및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중국

에서 야만인이었던 유럽인들은 이 시기 문명화된 백인종으로 재분류되었던 반면, 동아시아인의 인

식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의 비백인들은 경멸의 대상인 미개인, 열등한 인종으로 분류되

었다. 일본 역시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인종주의적 인식체계가 수입되었다. 유럽 선교사

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비유럽인과 비기독교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보는 인식이 보편화되기 시작

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자신의 위치를 그러한 비유럽인보다 더 우위에 두고 유럽인들과 자신

을 비슷하게 보거나 또는 유럽인들과 동일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종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반도에서도 인종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변화되었다. 전근대 유교적 조선 왕조에서 

문명화의 척도는 유교문명이었던 중국과의 거리였다. 중국과의 문명적 거리가 가까웠던 조선은 문

명국인데 반면 만주나, 일본은 야만인이었으며, 서구인들은 동물과 비슷한 것에 가까웠다. 조선 지

식인 이덕무는 거리에서 개와 같이 한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는 더치(Dutch)인을 상상했다. 18세기 

실학자인 홍대용 역시 러시아인을 멍청하고 무지하며 흉측한 외모를 갖고 있는 종족으로 생각했

다. 반유교화된 국가로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경멸적이었으며, 때문에 부산에 일본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 허가해줬을 때, 조선 여성과의 성행위는 사형으로 처벌했다. 박노자는 이러한 사

례들을 근거로 근대적 감각에서 인종이나 민족 국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문명적인 조선인

과 야만적인 비조선인 사이를 엄격하게 나누는 종족적 구분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종족(ethnicity)
에 대한 감각이 매우 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종 또는 종족에 대한 조선의 감각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변화한다. 문명화 또는 진보와 같

은 개념과 함께 들어온 인종주의가 조선에서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다. 유길준은 『서유견

문(1895)』에서 다양한 인종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블루멘바흐(J.F.Blumenbach)의 백인, 황인,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말레이 인종의 5개 인류 구분법을 소개했다. 그러나 인종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말 조선에서의 열강들의 다툼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 속에서 보다 빠르게 형성되어 갔다. 문명화

된 근대국가로서 “백인 국가”들은 이 시기에 들어서면 즉각적인 위협으로 재분류되었다. 제국주의 

국가에 의하여 식민지화된 아프리카나 미국 원주민들의 사례는 조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위협

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조선인 또는 조선인이 소속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동아시아의 황인종은 

백인의 공격을 견딜 수 있으며, 백인 수준으로 문명화되어 있고 만약 진화적 수준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조선, 일본, 중
국의 황인종들이 연합하여 러시아 등의 유럽 강대국의 침략을 막자는 주장이었다. 특히 1900년 러

시아의 만주점령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강화시켰다. 때문에 조선의 많은 지식인에게 1904년부터 

1905년까지의 러일전쟁은 백인종에 대한 황인종의 승리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러한 ‘동양연대론’, 
‘아시아연대론’ 등의 동아시아연대론은 동종동문이라는 서양에 맞선 황인종이라는 지역적, 인종적 

정체성을 만들었다(장인성, 2000; 윤해동, 2003; 김경일, 2008; 박노자, 2015). 
조선에서의 황인종의 연대라는 논리는 러일 전쟁이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인종 

개념이 침략의 도구였음이 명백하게 되었고, 곧 사라지게 되었다(강동국, 2009; 박노자, 2015). 한

편 강동국(2009)은 황인종이라는 연대적 인종주의가 깨진 곳을 저항적 민족주의가 급속히 성장해 

갔다고 주장한다. 즉 백인을 정점으로 한 인종주의적 위계질서는 서양제국의 실질적 위협과 동시

에 과학지식에 포함되어 조선에 받아들여졌다. 조선인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백인과 흑인 사이에 

위치지으며, 백인과 동등해질 가능성이 있는 인종으로서 황인종을 개념화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백인종에 맞설 수 있는 황인종의 연대를 꿈꿨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기 조선인에게 인종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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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이면서 문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백인과 맞설 수 있는 황인

종으로서의 조선인의 꿈은 좌절되게 되었다.

나. 일제시기

일본은 서구의 인종주의 과학의 방법론을 가져와 조선인의 신체를 측정하고 조사하여 일본인보

다 열등한 특성을 찾아내려 했고, 이를 통해서 식민지 통치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인종

주의 과학의 지식생산을 담당했던 기관은 1908년부터는 대한의원 교육부에서 그리고 1926년부터

는 경성제국대학의 해부학교실에서 담당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체질인류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조선인의 신체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유럽인과 유색인종 사이의 피부색이나 골격 등 신체적 특징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던 유럽과는 달리 일본에게 있어 조선인은 

지리적으로도 신체적 특징으로도 쉽게 구분하기 쉬운 인구 집단이 아니었다(小熊英二, 1995). 심지

어 초기 연구들은 조선인의 골격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 일제

의 동화정책과 동원정책이 본격화되자 일선동조론이 부각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동문동조론이 힘들 갖게 되었다(박성진, 1996; 박순영, 2006). 그러나 조선인의 인종적 

열등함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정준영(2012)은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혈액형인류학에 대

한 연구에서 동화주의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일본민족의 특권적 위상을 자연적인 것으로 정당

화할 수 있는 인종주의 논리가 여전히 존재했으며, 그러한 목적에 의하여 혈액형 연구가 진행되었

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본의 정신의학계에서도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일본

인의 조선인에 대한 인종적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를 했다(Wittner, Brown, et al,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인종주의 과학과 같이 생물학적 특성으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식민지기 일본의 조선 통치와 관련된 것은 생물학

적 인종주의보다는 문화적 인종주의에 방점이 찍혔다. 즉 조선인의 문화적 열등성을 부각하면서 

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한 것이다. 최근의 “부랑”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문화와 관련된 식민지 

시기 인종주의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들 연구들은 식민지 초기 조선인의 문명적 후진성을 부각시

키기 위하여 일제가 “부랑”문제를 부각시켰다고 주장한다(소현숙, 2010; 조경희, 2011; 유선영, 
2015).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서구의 인종주의가 생물학적 차이를 문명적인 것으로 확대하여 

우열을 구분했던 것과 달리 일본의 우열을 가르려는 노력은 문명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에서, 서구의 인종주의와 일본의 인종주의는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서구의 인종주의와 같은 목적을 공유했다. 그러나 부랑에 대한 일제의 통치전

략은 1920년대를 지나면서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이후에 논의하도

록 하겠다. 
한편 조선인의 인종에 대한 생각은 정치적인 상황과 연동되어 변화해 갔다. 조선인들은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인종적/민족적 범주를 확장시키거나 축소시켰다. 백인의 위협에 맞서 조선

인들은 황인종 동맹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치를 시도했으나, 한일병합 이후 그것이 무산되자 다른 

이데올로기 정치를 시작했다. 한때는 고구려가 자신의 정체성에 중요해졌으며, 여진족과의 혈통적 

관계가 부각되었고, 후에는 일본의 인종주의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동화를 꿈꾸기도 

했다.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1930년대 말부터 시작되는 일본인과의 혼인 문제는 혈통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정체성 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 정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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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복 이후 

광복 이후 남한에서의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는 나디아 김(Nadia Y. Kim, 2015)의 것이 주목할 

만한 하다. 식민지 시기 일본을 정점으로 둔 조선에서의 인종 위계 질서는 해방 이후 미국을 중심

으로 한 위계질서로 대체된다. 한국인들은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지닌 미국인 

점령군을 통해서 백인 중심의 위계질서를 내면화하였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위계질서 속에 자신을 

백인과 흑인 사이의 어느 곳에 위치시켰다. 이때 흑인 미국 병사는 강한 미국의 일부이자 동시에 

인종주의 위계질서의 밑에 있는 이중적 존재로서 한국인들에게 혼란스럽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위

계질서 속에서도 한국의 순혈주의는 계속 지속되었으며, 미군과의 “혼혈아”들의 차별문제가 발생

했다. 그러나 백인과의 혼혈보다 흑인과의 혼혈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과 배제가 더욱 심각했다. 
즉 해방 이후 미군의 남한 통치 과정 중에 한국인은 미국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적 위계질서와 흑

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역시 내면화했다. 그러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시선은 새로운 것은 아

니었고, 개항기부터 조선인에게 흑인종은 야만종이라는 인종주의가 일상에서 점점 명백히 내면화

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종주의 내부에서는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해야만 하고, 이러한 혈통의 순수

성을 혼탁하게 하는 혼혈은 비난받는다. 설동훈(2007)은 한국 사회의 혼혈인 집단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순혈민족주의’, ‘인종주의’ 및 ‘위계적 민족성’ 개념으로 설명했다. 특히 인종적으로 한국

인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흑인과 중국인 또는 동남아인들과의 혼혈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

위로 여겨졌고, 혼혈인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비난받았다. 또한 외모가 한국인과 너무 다른 혼

혈인 역시 차별을 받는다.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인 등과의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결과로 혼혈아동의 수가 증가하는데, 이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아직 연구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발생한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사건이 촉발한 무슬림 난민 문제가 인종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등

장하고 있다.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다가, 무슬림 난민이 대거 입국하자 이들에 대한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슬람포비아는 이슬람을 믿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테러나 폭동을 일

으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구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인종주의적 사고를 의미한다. 이렇듯 인종

주의 연구는 그 시기가 개항기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와, 해외로부터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개항기의 백인을 정점으로 한 인종주의, 일

제강점기하에서의 일본인을 정점으로 한 인종주의, 그리고 광복 이후 미국 백인을 정점으로 한 인

종주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인종주의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전세계적 인종주의 위계질서 속에서 자신을 백인/일본인 바로 밑에 위치시키거나 곧 그들과 동등

해질 가능성이 있는 인종으로 자신을 상상하였다. 동시에 흑인을 비롯한 다른 유색인종은 이러한 

위계질서에서 자신보다 하위에 있는 열등한 인종이라는 시각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형성된 인종주

의적 시각은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이민자들이 증가하자 노골화되었고, 최근에는 문화를 중심

으로 이민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신인종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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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인종주의/우생학

한국에서 인종주의 연구가 파편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다르게 내부인종주의라는 

개념은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역시 아직 

시작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생학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생학 연

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최근의 우생학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 시기와 광복 이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간주되어 가고 있다. 즉 광복이라는 정치체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에 형성되었던 조선인의 우생학적 태도는 광복 이후에도 지속하고 있음이 최근의 연

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우생학적 연구에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는 부랑인과 전염병 

환자에 대한 연구이다. 부랑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일제가 통치의 일환으로서 인종주의적 시각

에서 조선의 부랑의 문제를 부각시켰음을 실증했다(소현숙, 2010; 조경희, 2011; 유선영, 2015). 노

동하지 않으며, 빈둥대고, 도덕적이지 않는 “부랑”은 조선인의 주요한 특징을 부각되었다. 문화적

인 인종주의적 태도는 1920년대부터 우생학적 태도로 점차 변화한다. 1920년 제1차 산미증식계획 

수립 이후, 쌀 수탈이 진행되면서 많은 수의 조선인 농민들이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게 되어 1927년 

경에는 도시빈민문제가 심각해지고, 부랑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예지숙, 2015). 반면 총

독부는 조선인에게 부재한 근로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랑을 사회악으로 낙인찍었다. 즉 총

독부는 노동하지 않는 것은 야만이자 열등한 민족이라는 증거로 인식했다. 
한편 1920년대 초반부터 언론에 소개되기 시작한 우생학은 점차 지식인을 중심으로 조선사회에 

퍼져있었다(신영전, 2006). 그러던 것이 1930년을 기점으로 사회적으로 확산, 강화되었다. 이방현

(2013)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병을 둘러싸고 1930년대 ‘정신위생’이라는 용어와 ‘우생학 원인론’이 

등장했다. 정신위생과 우생학적 견해로 정신병을 바라보았을 때 질병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

회질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발전했다. 총독부는 한편으로는 천황에 충성하는 우

수한 인구를 재생산하고 양육시키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인구집단은 박멸하고자 

했다. 그리고 조선의 민족 엘리트들은 이러한 생각이 조선 민족을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서 내면화했다. 1933년 9월 14일 윤치호 등의 식민지 지식인들이 설립한 ‘조선우생협회’는 우생학

적 사상을 활발히 퍼트리고 우생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신영전, 2006). 다음은 1935년 3
월 8일에 동아일보에 실린 ‘살인범과 악질자에겐 자녀생산을 금지’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이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야 그 국민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로 악종유전을 절종시킨 일은 벌

써 미국 같은 곳에서는 20년 전부터 30여 주에서 나병자에게 거세를 실행해왔었고 독일 나치스 

정부에서는 재작년 7월 26일에 열성인 단종법을 시행하여 오는 중이지만 동양에 있어서 이와 같

은 것을 법률로 쟁하는 자는 이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살인강도의 범인로 그 악성질을 유전

할 듯 한 사람, 정신광증, 유전적척수병, 조발성 백치증 등 악질을 유전할 듯한 사람, 또는 유전성

불구, 결핵, 나병 등 중증자로 불정성아 밖에 못 날 사람들에게는 명령으로써 보성당종이 수술을 

하고 만일 잘못하여 애를 밴 경우에는 법의 심판을 거쳐 낙태를 시키자는 것.”
다음은 1937년 매일신보에 실린 ‘“범죄병”의 존재를 바견’이라는 기사이다. 
“범죄인에게는 어떠한 특수한 범죄병(犯罪病)이 잇는 것이 아닐가 하는 것을 미국 ｢치카코｣시의 

보건부원 ｢S․W․뿌라운스타인｣박사가 형무의(刑務醫) ｢M․H․레뷔｣박사의 협력을 얻어 과거 9개년간

에 긍하야 열심히 연구한 결과 과연 범죄인에게는 일종의 병이 잇다는 것을 발견하야 전미의 시

청을 모흐고 잇습니다. 동박사는 전과2범으로부터 25범에 이르는 범죄자의 지수(指髓)로부터 수액

을 빼내어 이 가운데 포함된 세포의 수를 비교실험한 결과 범죄자의 수액은 보통사람의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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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시 혼탁(混濁)하고 세포의 수효도 대단히 만흔 것이 판명되여 범죄자의 뇌수는 일종 이상상태에 

잇는 것이 증명되엿습니다. 동박사는 말하기를 좌우간 범죄자는 일종의 병에 걸녀잇는 것을 알엇

다. 그러나 어떠한 병인지 또는 어떠한 치료를 해야 할는지는 금후의 연구과제이다. 이것이 판명

되면 석방할 범인과 석방치 안어야할 범죄인의 구별이 생겨 사회의 안전은 현저히 보호될 것이

다.”
즉 범죄는 사회적인 요인, 즉 식민화, 도시화, 자본주의화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도시

에 넘쳐나는 범죄는 개인의 “열등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생각은 과학적 지식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 한편 일본에서 1940년에 제정된 “국민우생법”은 조선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

었고, 조선에서도 동일한 법의 제정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1945년도의 일본의 패망으로 실현되지

는 못했다. 1938년에 만들어진 후생성 안에는 예방국 우생과가 만들어졌으며, 이곳에서는 민족우

생과 관련된 업무를 보았다. 민족우생과 관련된 업무에는 만성(전염)병, 화류병(성병), 정신병, 중

독, 나병이 포함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식민지 조선에는 “인종개량론과 인구조절에 따른 빈민 거세론”이 등장하

게 된다(동아일보. 1938.6.29. 우생학상으로 본 단종법, 단종법이란 어떤 것 (중)). 부랑아, 불량소년

들은 “정신병적 특성” 또는 “범죄자적 특성”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 정반대에는 우생결혼의 장려가 존재한다. 우생결혼을 하지 못한 열등 결혼의 결과로서 “부랑의 

특성”을 물려받은 부랑아, 불량소년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며, 그러한 인자를 더는 재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식민

지인들의 시선에 녹아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부랑인 등 빈민 거세론은 현실화되지 못한다. 대신

에 이들에 대한 추방, 수감, 격리가 점차 확산된다. 이 시기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부랑아, 
불량아에 대한 감호원 등 수용시설에의 격리는 이러한 우생학적 사상에 기반해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전염병 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을 요구하는 여론이 조선사회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1927년부터 한센병 근절을 위하여 환자 거세를 주장하는 글이 동아일보에 실리기 시작한다. 그리

고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여수 애양원과, 소록도갱생원에서 한센병 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이 실시

되었다. 한센병 환자는 유전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단종수술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우생학적 사회분위기 때문에 1930년대 중반이 되면 한센병 환자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제격리가 

본격화되기도 했다(김재형, 오하나, 2016). 
광복 이후에도 부랑과 한센병 환자를 둘러싼 우생학적 차별은 지속되었다. 이행선(2013)은 식민

지배와 식민지민의 상호조응 매커니즘을 우생학을 통해서 구명하려고 했다. 즉 일제와 조선민중이 

이러한 부랑과 한센병 환자에 대한 우생학적 시선을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상호조응의 매

커니즘은 광복 이후에도 새로운 주체들인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지속, 확장된 

것이다(김재형, 2019). 광복 이후에도 지속된 이 매커니즘의 지속이 가능한 것은 그러한 억압이 지

배자의 강제적인 통치에 의하여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억압이 식민지인들에게 내면화되었

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부랑”에 대한 식민지인들이자 동시에 독립된 국가의 국민들의 적개

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韓國放送通信大學校 ｢KNOU 논총｣ (2022. 8.)

- 64 -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은 아직 부족하다.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만 이러한 차별과 배제라는 현상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근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를 설명하는 개념 중 

한국 학계에 인종주의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다인종 사회

가 아니며,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인종주의 문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미약하다는 생각이 최

근까지 지속됐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인종주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이민자들을 받아

들임으로써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종주의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라기보다

는, 이질적인 요소가 침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면역학적 반응이라고 인식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근대성은 이미 인종주의가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인종

주의의 자장 안에서 발전해 왔다. 인종주의는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며, 인종차별이라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동시에 인

종주의는 인구를 통치하는 기술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인종주의는 인구의 생물학적 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인간을 생물학적 기준으로 우열로 

구분하는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기반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종별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이 각 인구집단의 정신, 태도, 행동, 그리고 문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물학

적 특징으로 인종을 구분하는 데에는 과학과 과학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과학의 역할 덕분에 

인종은 객관적인 실재가 되었다. 그리고 객관적인 실재인 인종 분류와 거기서 비롯되는 인종주의

는 제국주의 국가와 유럽이민자들의 피식민지인들에 대한 수탈, 착취,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했다. 
그리고 백인종을 정점으로 한 전세계적인 인종의 위계질서가 만들어졌고, 이 위계질서 속에서 각 

인종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갔다. 
한편 푸코는 인종주의 개념을 변용시켜 내부인종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인종주의가 인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국가와 사회의 안과 밖을 구분하여 그 밖을 착취하는 메카니즘이라면, 내부인

종주의는 한 국가와 사회의 내부를 열성과 우성으로 구분하여 열성을 배제하고 우성을 확산시킴

으로써 생물학적 종족으로서 인구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내부인종주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인구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한편으로는 열등한 인구를 선별하여 차별 배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한 인구를 확장시키거나 이상적인 인구로 개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내부인종주의는 

18세기의 인종전쟁이라는 담론, 그리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라는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만들어진 

메카니즘이다. 특히 제국주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인종주의와 자기 민족의 퇴화에 대한 두려움

이 결합되어 인종의 정화와 인종의 개량이 없다면 자신의 종족은 생존할 수 없다는 공포는 이러

한 내부인종주의를 더욱 강화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인종주의가 과학의 학제로 만들어진 

것이 우생학이다. 19세기 영국의 골턴이 만든 우생학은 퇴화에 대한 공포와 더 나은 인종을 개량

할 수 있다는 과학적 낙관주의의 산물이다. 더 나은 생물학적 특징은 더 나은 문명으로 이어질 것

이라는 가정은 이 당시 사회다윈주의적 이념을 만나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우생학의 극단적인 모

습은 나치의 열등한 신체에 대한 안락사와 유대인 등의 열등한 종의 학살로 발전했지만, 우생학은 

파시스트 국가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었다. 우생학적 사고방식은 

인구의 질 개선이라는 근대복지국가의 사상과 제도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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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에서의 (내부)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는 파편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인종

주의에 대한 연구는 개화기를 거치면서 조선이 백인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적인 인종의 위계질서 

하에 포섭되어 갔고, 이 과정에서 조선은 자신을 백인과 다른 유색인종 사이에 위치 지으면서 자

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에게 인식된 인종주의는 생물학

적인 형태의 것이라기보다는 문명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조선을 병합한 일본은 통치의 정

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양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식민지인들의 열등한 신체를 과

학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만들었던 백인과 유색인종과의 차이와 비교했을 

때 일본인과 조선인은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만 나타났으며, 동시에 특정 영역에서는 서양 인종주

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우월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본은 한편으로는 혈액

형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비가시적인 영역에서 일본인의 생물학적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시도했으

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차이보다 문명적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최근 식민지 시기 부

랑 연구들은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열등한 문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게으름을 

특징으로 하는 부랑이라는 이미지를 조선인에게 부착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한센

병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가 결합된 방식으로 조선에서 형성되었다. 서양

의 인종주의 질서에서 한센병은 유색인종의 열등한 신체와 문명을 증명하는 중요한 질병으로 인

식되었다. 그러나 한센병 유병율이 전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일본에게 한센병은 인종주의적 열등감

의 근원이었다. 때문에 일본은 일본인 한센병 환자를 절멸시키기 위하여 격리 및 단종정책을 수립

하고 실행한다. 반면 조선의 한센병 역시 조선인의 열등함을 드러내는 질병으로 부각되었다. 그러

나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부랑과 한센병은 내부인종주의화된다. 즉 민족주의 인사들을 중심으

로 조선의 열등한 신체를 개량하기 위하여 열등한 조선인의 신체인 부랑과 한센병 환자를 사회에

서 제거하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랑과 한센병에 관해서는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엘리트 그리고 민

중의 인식과 반응이 동일해진 것이다. 특히 이렇게 형성된 부랑과 한센병에 대한 인식은 광복 이

후에도 내부인종주의 형식으로 지속되었고, 확산된다. 한편 내부인종주의의 과학적 형태인 우생학

은 배제의 인종주의뿐만 아니라 우수한 조선/한국인의 신체를 재생산하고 육성하고 개량하는 역할

을 담당했다. 이러한 민족의 우수한 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재생산의 장소인 여성의 몸 특

히 재생산 기관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생물학적인 여성의 몸은 우수한 인구의 생산과 개량이라는 

내부인종주의의 목표에 따라 국가에 의해서 세밀하게 관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인종주의, 내부인종주의라는 개념은 한반도에서의 근대적인 것의 형성과 근대국민국가의 형

성 과정 중에 사회 내의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데올로기와 실천 체계, 기술들이 이미 

배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구조는 생물학적인 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질병과 건강의 담론들, 그리고 더 우수한 아이

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담론들, 사회의 위험으로 인식되는 비정상적인 것들은, 그리고 이러한 담

론들이 배태되어 재생산되고 실천되는 공간으로서의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절실

히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내부인종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야만 개별적으

로 인식되는 다양한 사례들, 예를 들어 형제복지원, 성매매여성, 위안부, 장애인, 한센인 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사회학적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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